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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이리저리 헤매

고 있는 이즈음 크리스천들에게 성

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
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

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17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인/터/뷰
이관행 사장

16면

기도는 안일한 행위와는 다르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

위이다. 또한, 우리가 미국이 보장하는 정치

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성경과 기독교의 세

계관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는 것은 우리

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연애, 결혼, 가족, 일터, 여가생활, 

교회, 정부 등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원칙을 살아내야 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

의 모든 부분에서 지향해야 하는 강하면서

도 균형 잡힌 삶이다. 이 세상의 지식을 무

서워하지도, 공격에 움츠리지도 않아야 한

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고려할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선거에

서 관심 있게 지켜볼 5가지 쟁점들을 논하

면 다음과 같다:

 

1. 존엄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

과 소중함은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반드

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다. 어떤 방법으로

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떨어트리는 것에

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선 가장 크고 

실질적인 문제로 인종 분쟁이 있을 수 있

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귀하게 만

드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차기 리더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삶을 걸

어왔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타

협하지 말아야 할 논점이다.

 

2. 결혼과 가정

 

성경적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공격은 큰 문제가 있

다. 기독교인이라면 문화의 흐름과 맞서더

라도 참된 진리와 성경적인 결혼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 

발언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가? 

그들은 가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 우리는 모두가 속죄를 얻고 구원받는다

는 것을 믿고 있다. 의로운 삶을 향한 새로

운 길은 참된 기독교인으로부터 나온다. 

<3면으로 계속>

‘2016 대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미대선에서 크리스천들이 지켜봐야할 핵심쟁점들은 생명존중 등 5가지로 볼 수 있다.

로니 플로이드 목사, 크리스천들이 지켜봐야할 5가지 핵심 쟁점들 소개

과거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던 교회는 사회에서 현재 그 지위를 잃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전통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게 됐다. 설상가상으

로, 교회는 자아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영적 푸드 코트로 전락했다. 다시 말

해서 기독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대처할 만한 힘을 상실해버

린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앨런 록스버그(Alan Roxburgh)는 “미셔널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에서 탈피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우리 안에 다시 불러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앨런은 27년 이상 교회의 리더이자 신학교 교수로 섬겨왔으며 리더십 개발과 

국내 선교학 분야를 가르쳐왔다. 캐나다에 위치한 앨럴론의 부회장과 앨럴론 미

셔널 리더십 네트워크(AMLN)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과 

유럽 및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쳐 리더들과 지역 교회들과 훈련 학교들 가운데서 

미셔널 운동을 조성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과 자원들의 네트워크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016 대통령선거에서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http://www.ronniefloyd.com) 목사는 말한다. 그는 37년간 목회를 했고 남침례교(SBC)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의 경험, 통찰력, 그리

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 미국 최고의 전도자로 꼽힌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데, TV, 인터넷, 포드

캐스트, 라디오, 세미나, 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플로이드 목사는 대선을 세계관들의 경쟁이라고 본다. 이런 경쟁이 새로운 사태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출마되는 이 기간에 후

보자들의 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관 간의 심각한 충돌과 대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세속주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후보자들의 관점을 보거나 들을 

때 아주 구체적인 세부내용들도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권면한다(God, America, and Politics: 5 Major Issues Facing Genuine 

Evangelical Believers).

리더십저널, 앨런 록스버그 목사의 변화의 5단계 과정 소개

안정상태 유지는 유기체 감각 무디게 해 적절한 반응능력 빼앗아

창조적 대응법과 새 제도에 대한 구상과 수용 인식시켜야

재형성 시기엔 전통 재창조하고 참신한 안정성 발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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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동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 재다짐

많은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맞이했던 과도기와 비슷한 

단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서있는 자리

는 커다란 도전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

다. 하지만 동시에 기꺼이 경청하고 이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

회의 장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교회

를 변혁시키고자 한다면 과도기에 해당

하는 우리 시대의 위협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기회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변화의 상황을 

현실로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은 누구든 지

속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려는 

노력과 그것이 하염없이 지속중이라고 

믿는 인식은 별개의 것이다. 상황이 변

했다는 인식을 빨리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들인 것만큼의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면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

교회가 처한 변화의 상황은 긍정적인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변화의 거

대한 5단계 과정 안에 있다는 사실 속에

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인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정(평형상태)

모든 시스템과 조직은 안정을 유지하

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작은 규모나 짧은 

시간 속에서 안정은 바람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적인 안정

상황은 오히려 위험하다.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동요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안정 상태는 유기체의 감각

을 무디게 만들며 적절한 반응능력을 빼

앗아 간다. 리더는 이 시기에 잘 관리하

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그러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

력화시킨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준비할 

역량을 빼앗아가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1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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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글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탁월한 인쇄술과 제본

에 감동을 한다. 한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이지만 

인쇄술 역시 최고가 아닐까. 성서공회의 통계를 보니 

2014년 한 해에만 119개국에 235개 언어로 총 689만여 

부를 세계 교회에 보급하였다. 1973년부터 2015년까지 

42년간 총 1억5,100만여 부를 전 세계인들에게 공급하

였다니 놀랍다. 종이질도 뛰어나다. 이전의 성경은 이쪽

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에 줄을 치면 반대쪽에도 잉크가 

묻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거의 없다. 책의 어디를 

펼 때에도 억지로 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성

경마다 다르겠지만 글씨체들 역시 맘에 든다. 심지어 새

로 구입한 성경에는 궁금증을 덜만한 안내 글과 사진, 

지도까지 곁들여져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찬송가까

지 다 합쳐야 웬만한 소설 두께밖에 안 되고 최고 품질의 가죽 껍데기이니 이런 호사

가 따로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번역본도 나왔다. 요즘 성경이 어렵다는 말

을 들으면 “쉬운 성경”을 주저 없이 권한다.  어떤 분에게 그 성경을 권했더니 성경이 

마치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힌다고 한다. 이렇게 대단한 인쇄술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경책을 가지고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유는 간단하다. 펼쳐서 읽지 않으니!  

어떤 책을 읽다가 오늘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

를 흘렸는지를 보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종교개혁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영국의 윌리암 틴데일(1494–1936)이 살았던 1500년대 초는 성경을 소수의 

성직자만 가질 수 있었고 그것도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이 전부였다. 당연히 성직자들

과 평신도들은 성경에 무지하였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은 화형에 처하는 것이 당시

의 법이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무지몽매가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는 불 보듯 훤하

다. 그가 1522년에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본들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작정하였

을 때 한 동료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렸다. “교황의 법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게 사람들에게 더 나을지도 모르오.” 얼마나 교황의 악한 권한이 막대하였는지 상상

이 간다.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나는 여

러 해가 지나기 전에 당신보다 쟁기를 모는 소년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겠

소.” 그는 1526년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고국에 밀반입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동포들에게 성경을 보급한 죄로 수배자가 되었다. 10년간의 

수색과 음모 끝에 체포된 그는 로마제국의 법정에서 이단 죄로 선고받았다. 그는 교

수형에 처해졌고 목이 잘린 그의 시신은 화형용 기둥에 묶여져서 다시 불태워졌으며 

유골들을 흩어버렸다. 로마교회는 그렇게도 성경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싶어 하

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

인 성장을 하였다. 그 배경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기 3년 전에 

이미 존 로스 목사가 중국에서 번역한 신약성경이 조선 민중들의 손에 들려 있었음을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로스 목사는 30세에 중국에 도착해 이듬해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조선 땅에서 있었던 6년 전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에 도전받아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78년 봄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 성경을 번역

하는 사역에 동참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파나마 운하 하나

를 파는 일처럼 힘들다고 토로했던 적이 있다. 하긴 루터 역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하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며 성경번역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호소했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이런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의 결정체다.  

이번 주일은 499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이다. 개혁가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직

접 읽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무한대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막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 게

다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스크린에 성경을 띄워주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 갈 

필요조차 없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차지하고 앉아 비성경적

으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한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세상을 살라고 하였지만 성경에 무식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난망하다! 로스 

목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매킨타이어 선교사는 “그 어떤 것도 한글성경 사업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의 모든 영혼은 그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경

번역 사업에 열정을 다 바쳤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

되는 길은 성경에 있다. 성경을 펼쳐서 다시 읽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

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늦지 않았다! 제 2의 종교개혁은 교인들이 

성경을 다시 펼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danielkmi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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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종교개혁의 첫걸음

옷장에서 낡은 

옷을 모조리 꺼내 

쓰레기봉투에 담

았다고 치자. 돈

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 중고 할인

매장에 가져가거

나 온라인 중고의

류몰에 팔 수 있

다. 그러나 아무

리 비싼 돈을 주

고 산 귀한 옷이

라도 작은 흠이 

있거나 유행이 많이 지났으면 

퇴짜를 맞는다. 패스트패션으

로 유행이 빨리 변하고 시즌이 

짧아지면서 옷은 1년만 지나도 

‘철지난’ 옷이 돼 버린다. 

중고매장 중에는 포에버21이

나 H&M, 자라, 톱숍 등의 패스

트패션 브랜드를 거부하는 경

우가 많다. 저렴한 이 옷들은 

품질이 좋지 않고 재판매 가치

도 낮은 데다 일단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인이라면 퇴짜를 받은 

옷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이다. 미 환경보호청(EPA) 자

료를 보면 2012년 미국에서 버

려진 옷의 84%가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면과 린넨, 실크 등 천섬유나 

레이온 및 텐셀처럼 식물 셀룰

로오스로 만든 반(半)합성섬유

가 매립되면, 음식 폐기물을 매

립했을 때처럼 분해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이 발생

한다. 그러나 바나나 껍질과 달

리, 이들 낡은 옷은 아무리 천

연소재로 제작됐다 해도 비료

로 쓸 수 없다. “천연섬유를 의

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속가

능한의류연합(Sustainable 

Apparel Coalition)의 제이슨 

키비 CEO는 말했다. 

“탈색과 염색, 프린팅, 화학

물질에 넣어 윤내기 등의 과정

을 거쳐간 소재다.” 만약 이 의

복들을 매립지에 넣은 후 온전

히 밀봉하지 못하면 섬유에서 

화학물질이 배어 나와 지하수

로 스며들 수도 있다. 옷을 소

각할 경우에는 이들 독

성물질이 대기로 들어간

다.

폴리에스테르와 나일

론, 아크릴 등 합성섬유

도 환경에 동일한 피해

를 끼친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생

분해되려면 수백 년, 운 

나쁠 경우 수천 년이 걸

린다.

이렇게 끔찍한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태연하게 어느 때보다 많은 

옷을 버린다. 20년이 채 안 되

는 기간 동안 미국이 매년 버리

는 의복의 양은 700만톤에서 

1400만톤으로 2배 증가했다. 1

인당 무려 약 36㎏이 늘어난 셈

이다. EPA는 독성이 높은 섬유 

폐기물들을 전부 재활용할 경

우, 도로에서 자동차 730만 대

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

라 말했다.

의류를 폐기하면 엄청난 돈

이 낭비된다. 각 신정부는 매립

지에 보내는 폐기물 1톤당 45

달러를 지불한다. 뉴욕시에 경

우, 매립지와 소각로로 섬유 폐

기물을 배송하는데 연간 2,060

만 달러를 지출한다. 뉴욕에서 

헌 옷을 재활용하려는 이유도 

비용 탓이 크다. 

위생부가 지원하는 뉴욕 리-

패션(Re-Fashion) 프로그램은 

10가구 이상이 들어선 건물에 

대형 의류 수거함을 둔다. 하우

징 웍스(Housing Works, AIDS 

환자 및 노숙자 지원을 위해 중

고 옷매장을 운영하는 뉴욕 기

반 비영리재단)가 수거된 의류

를 넘겨받고 뉴욕 리-패션에 

톤당 가격을 지불하면, 이 돈은 

더 많은 수거함을 비치하는데 

지출된다. 2011년 도입된 프로

그램은 지금까지 매립지에 들

어갈 의복 폐기물 중 약 29만

300㎏의 물량을 재활용했고, 

하우징 웍스는 헌옷 매장을 여

러 곳에 신규 개점했다.

그러나 이는 매년 뉴욕시에

서 폐기하는 섬유 20만톤의 

0.3%밖에 되지 않는다. 뉴욕시 

건물 총 3만5000채 중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건물은 690채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은 시에서는 대신 

길가에 수거함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홍보가 미흡해 버려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헌옷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선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다. 굿

윌이나 구세군, 혹은 지역의 작

은 매장으로 옷을 가져가서 세

금 영수증을 받고, 뿌듯함을 느

끼면 끝이다. 우리 마음을 무겁

게 짓누르던 옷은 우리 인생에

서 그렇게 사라지지만, 기부 이

후 헌 옷은 지구를 돌며 긴 여

행을 시작한다.
<3면으로 계속>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헌옷”
뉴스위크, 패스트 패션 헌옷 폐기물 재난적 수준으로 쌓여간다고 경고(1)

미국인 1인당 버리는 헌옷 매년 36kg, 1400만톤...재활용 0.1% 불과
2012년 버려진 옷 84%가 매립되거나 소각...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지난 4월 4일 미국 뉴욕시 H&M 매장 전시공간으로 들어선 방문객 눈앞에는 천장까지 쌓인 옷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옆 공간으로 들어가자 기자와 패션 블로거가 와인을 홀짝이며 낡

은 청바지와 재킷, 블라우스에서 오려낸 천조각을 이어 만든 마네킹의 옷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H&M의 친환경 캠페인 ‘컨셔스 컬렉션(Conscious Collection)’ 론칭을 축하하는 칵테일파티다. 

여배우 올리비아 와일드가 H&M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대변인 자격으로 새로 

출시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 전 세계에 4000개 매장을 두고 지난해 2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패스트패션 제국 H&M은 고객을 ‘의복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시키려 노력한다. 고객이 헌 옷(브랜

드 상관없음)을 H&M 매장 안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면 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이다. ‘H&M은 옷을 

재활용해 새로운 섬유 소재를 만들고, 고객은 H&M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받는다. 모두가 윈-

윈하는 법!’이라고 H&M은 블로그에 적었다.

취지는 참 좋지만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 자선재단이나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한 옷 

중 새 섬유로 재활용되는 옷은 0.1%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재활용주간에 M.I.A 뮤직비디오를 제

작하며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H&M 캠페인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캠페인 일환으로 수거한 헌 옷은 자선재단 굿윌이나 다른 단체에 기부한 헌 옷과 똑같은 과정을 거

쳐 처리될 뿐이라고, 뉴스위크는 이미 헌 옷이 가져올 대재앙을 보도한다(FAST FASHION IS 

CREATING AN ENVIRONMENTAL CRISIS). 본 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아직은 입을만한 헌옷이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 쌓여만 가고 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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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재임시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KNCC) 회장을 겸임했다. 군사정부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화와 사회참여가 

KNCC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었다. 반

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형극의 길

을 걸어야 했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라는 신학적 양날이 첨예화 할 때 사회구

원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전통

신학과 맞서기도 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KNCC가 전투적 연합체로 각인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항, 반대, 투쟁, 신학적

으로는 좌향좌, 거기다 가맹교단의 제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다.

KNCC는 역사와 전통에 비해 한국교

회를 설득하는 파워가 약하다. 이유는 조

직과 구성이 편향적이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를 신학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노선

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울

했던 시대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민주화

의 꽃을 피우고 있는 터라 구시대적 저항

이나 투쟁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다. 이러한 KNCC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

루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한국기독교총연

합회(이하 한기총)다.

한기총을 태동시킨 지도자들이 부름으

로 필자는 한기총이 출범할 때부터 심부

름꾼으로 참여했고 대표회장으로 섬기

기도 했다. 한기총은 KNCC에 비해 보수

성향의 교단들이 대거 참여하고 기관이

나 단체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리고 명실공이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사

명을 다해왔고,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 기구로 발전해 나왔다. 하지

만 작금의 한기총을 에워싼 불혀화음이

나 분열은 한국교회 위상을 깎아내렸고 

선교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을 어둡게 했고, 반기독교

세력과 집단들에게 교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

다. 누가 원인 제공을 했든지 어떤 역학

이 작용을 했는지 그건 지나간 일이다. 

이대로 갈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가? 대

의를 위해 소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

하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한

다면 재기와 회복의 길이 열리겠지만 이

대로 분열의 노선을 고집한다면 훗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불행한 책임자

로 낙인될 것이다.

한기총 회장 취임식을 마친 날 오후 첫 

번째 행사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

을 예방했다. 낯선 나라에 청춘을 바친 

선교사들의 숭고한 선교정신을 기리고 

전승해야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이어서 동작동 국립묘지와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를 예방했다. 동작동에는 국

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이 그리고 UN

군 묘지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UN군들이 

잠들어 있기에 예방의 의미가 있었다. 예

방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

호병원과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

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실행했다.

한기총을 책임지면서 필자의 생각은 

한기총이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

다. 그 일환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만

나러 오는 사람은 다 만나준다. 그러나 

만나러 가진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겨로

가는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모두 한기총

을 찾아왔다. 경찰청장, 기무사 사령관, 

장차관, 각 당 대표, 국회 대표, 사법부 대

표 등 찾는 발길이 많아졌고 그와 함께 

한기총의 위상이 높아졌다.

권력과 교회의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

지도자가 권력과 결탁한다든지 그 주변

을 맴돈다든지 추파를 던지고 자리를 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국가를 이

끄는 견인세력이어야지 얕잡히고 만만

해 보이는 집단으로 추락하면 안 된다. 

목사의 대외활동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

나 그것 때문에 양 떼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가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도 필자는 총회, KNCC, 한기총 출

입을 피하고 있다. 그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고 출입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자기 아니면 자동차의 핸들이 꺾

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건

건 끼어들고 매사를 간섭하려 드는 사람

들, 만일 그들이 목회자라면 “빨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라, 영성을 회복하고 기

도의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을 회복하라”고 권한다.

정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꾼은 안 

된다. 일꾼은 필요하다.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는 필요 없다. 교회다운 교회, 목

사다운 목사, 기독교인다운 크리스천의 

구현이 주님의 요구이고 한국교회의 바

람이다. 그렇게 되는 날 이지러진 한국교

회 얼굴은 화사한 봄날 피어나는 꽃처럼 

자태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곧 오

리라 믿고 기대한다. 
 iamcspark@hanmail.net

대회활동 이야기 (3)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1면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후보자가 과연 

당신의 가족을 진심으로 고려한 정책결

정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대

한 충분한 고민을 가슴으로 하고 있는 사

람인가? 가족제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3. 종교적 자유

 

기독교인을 겨냥한 위협적이고 처참한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고 있

다. 미국의 차기 최고사령관은 이런 참사

들을 안일하게 지켜보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릴 것 같은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

결책을 찾기 위해 당당히 일어서서 맞설 

것인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둔 

국가로 세워졌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위협을 견뎌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역사가 자랑하는 근원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의 챔피언이 돼야 한다. 그

리고 이런 가치를 세계적으로 퍼트릴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4. 탁월한 행정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나라를 이끌 대통

령의 능력과 탁월성을 검증해야 한다. 신

앙적인 입장과 성경 암송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나라의 역사와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탁월하게 행정을 돌보

고 사람들을 이끌줄 아는 리더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다른 훌륭한 리더들을 참여

시켜서 미국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는데 협조를 받아서 미국의 역사와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를 모든 분야에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5. 임명, 임명, 임명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여러 영역에 영향

을 미칠 리더십을 임명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다양한 직책을 임명하는 과정에

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과 힘의 크기를 생

각해 본적이 있나? 그리고 때로 어떤 직

책들은 짧게 몇 년이 아닌 평생토록 유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갖는 대표적인 인사권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연방 대법원을 둘러싸고 있

다는 점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죽기 전까

지 그 직책을 갖게 된다. 차기 대통령은 

최대 4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안토닌 스칼리아

(Antonin Scalia) 대

법관은 보수적 법 

해석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6년도 레이

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이것만 봐

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

다. 스칼리아 대법관

은 도덕과 사회문제

에 보수주의의 정통

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굉장

히 위대한 리더였고 생명권에 대해 모태

부터 죽음의 문제, 남녀 간의 결혼, 종교

의 자유, 헌법수정 제2조(총기소지의 자

유)와 같이 미국 헌법의 가치를 투철하게 

지켜냈다. 이제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으

로 자연스레 이번 대선에서 주요 관심사

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된다. 따라

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통령 후보들을 검

토해야 한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어떤 사람을 

미국의 연방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2면에서 계속>

섬유재활용위원회 자료를 보면, 자선기

관에 기증된 옷 중 소매매장에서 판매되

는 건 20%밖에 되지 않는다. 뉴스위크가 

연락한 대규모 자선재단 모두 그보다 판

매율이 높다고 답했다. 굿윌은 30%, 구세

군은 45-75%, 하우징 웍스는 40%다. 평

균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소규모 자

선매장과 달리, 이들 대규모 조직은 의류

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잘 갖췄기 때문이

다. 주요 소매 매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옷은 아울렛 매장으로 향한다. 아울

렛 매장의 옷 가격이 그렇게 싸도 안 팔리

는 옷이 있다.

“매장이나 온라인, 아울렛에서도 판매

되지 않으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굿윌 인

더스트리 인터내셔널의 기부품 판매 및 

마케팅 부사장 마이클 메이어는 말했다. 

굿윌을 비롯한 이들 기관은 남는 옷을 한

데 묶어 단단하게 수축 포장한 후 의류 재

활용업체에 판매한다.

자선재단에 기부한 옷이 모두 불우이웃

에 돌아간다고 믿었다면 분노를 느낄 수

도 있다. 올해 초 한 패션지에는 ‘우리가 

기부한 옷은 어디로 가는가’란 기사가 게

재됐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부한 옷이 

100% 좋은 일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메

시지를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을 갖

고 싶어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옷 생산

과 같은 속도로 헌옷을 소비해줄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조지타운대학 경제학 교

수 피에트라 리볼리는 말했다. 노숙자와 

저소득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

싱턴DC 비영리재단 N스트리트빌리지는 

위시리스트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

입어” 브래지어나 우비처럼 구하기 힘들

거나 유용한 아이템을 제외한 다른 헌 옷

은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을 정도다.

패스트패션 때문에 자선재단은 더 많은 

의복을 더 빨리 처리해야 그나마 이전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낮춘 패스트패션 산업과 비슷

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좋은 아이템을 

골라내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의 옷을 헤집

고 찾아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판매 가능

한 아이템을 찾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

우징 웍스의 기업사업부 선임부사장 데

이비드 레이퍼는 말했다. 굿윌의 전략 또

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메이어 부사장은 

말했다. “새 상품을 더 빨리 찾아내야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

매주 신상품을 광고하는 스페인 패스트

패션 자라의 전략과 비슷하다. 시즌별 

1-2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신상품

을 선보이는 이 전략은 패션산업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뉴욕 지역에서 의복을 기부하면, 중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신 트랜스-아메리

카 무역법인으로 향하게 된다. 뉴저지 클

리프턴에 위치한 무역업체의 거대 창고

에서는 매일 약 3만6280㎏의 의복을 받

고 처리한다.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헌옷”

‘2016 대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

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

터 몸이 약하여 폐렴으로 요양도

하고, 시력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기관지 천식으로 호흡곤란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11세

가 되던 날,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

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

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

와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

름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역사에 신화 같은 인물로 남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하나님

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아이

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

표하는 의회의원이 되었고, 뉴욕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 미국역사

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신화를 

이룬 대통령이 되었고, 책도 38권

이나 저술했으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스벨트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을 보면 “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

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

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

잡고 기도했던 데오도르 루즈벨트

는 병약한 자신을 세계역사에 위

대한 신화를 쓰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의 손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

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

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분의 기도 때

문이었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으로 

동족상잔의 피가 강을 이루는 비

극의 한복판에서 링컨은 1863년 4

월 30일 하나님께 전국민이 금식

하며 기도하자고 처음으로 “전국

민 금식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연

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

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자비와 용서를 받을 때, 인간사

회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위시한 

인간역사 속에 일어나는 비극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

리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

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연설

은 게티스버그 연설과 함께 지금

까지 링컨의 2대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연설 후 전 국민이 금식기도

에 들어갔고 그 기도의 결과 링컨

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것입

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역사상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들이 

링컨 같은 믿음의 대통령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링컨의 연설처럼 

우리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얽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진짜 대통

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

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

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

라”(역대하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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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

도 죽는 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죽음

이 어떤 형태로, 언제 다가오든 자

기의 운명이 다한 사람은 마지막 호

흡이 정지되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죽

음이 언제 내게 올지 준비하며 살아

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

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의례 

겪는 한 인생의 여정으로 알아 담담

히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해보려

고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도 보게 됩

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며 예수 그

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죽은 사람

과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목

사로서 그런 죽음의 장면들을 보면

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

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입

니다.

저는 지난 두 주 사이에 두 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분은 저희 

작은 아버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저

희 교단 같은 지방회에서 함께 사역

을 했던 이선일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75세 일기

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뵐 때, 마지막 인사가 “

삼춘 내일 뵈요”, “그래 내일 보자” 

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

랐습니다. 폐렴이 심해 제가 떠난 

후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인공호흡

기를 끼고 계시다가 그 길로 마지막

을 맞이하게 되신 것 입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했

지만 맨하탄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은, 아

빠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드리

게 되어 매일매일 안타까워하는 것

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도,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

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2주가 지나자 병원에서는 이제 의

학적으로는 가망이 없으니 가족들

이 결정을 하라고 마지막 통보를 했

습니다. 사실 가족으로서는 제일 힘

든 결정입니다. 그래도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담당의사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

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며칠 

간 통곡을 하며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루라도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낫다는 마음을 갖고 숙모님과 딸이 

결정을 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의 사람들이라 바로 현실의 슬픔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굴이 밝아지면

서 의식도 없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찬송을 들려드리며 자연

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

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

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기 때

문에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입니

다. 그래서 신약성경 재림장인 데살

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

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

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

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이다

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

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1990년도에 도미하여 

뉴욕안디옥침례교회를 26년간 섬

기셨던 이선일 목사님은 아직도 한

참 일할 나이인 오십대 중반에 하나

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으

로 형용할 수 없이 안타까운 장례식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

니다. 한국에서 25세에 목사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

지 오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위하여 온힘을 다하여 최선으

로 헌신하며 달려온 신실하신 목사

님이시기에 더더욱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족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타까운 분이 너무 일찍 가셔서 

우리가 그 유족들을 위로해 드려야 

할 텐데, 이번 장례식 내내 보는 이

로 하여금 오히려 유족들을 통하여 

은혜와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

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에 비염으로 시작하여 림

프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암과의 투쟁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병문

안을 갈 때마다 항상 웃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

기 지난 금요일 아침에 부친 되시는 

목사님과 통화 중에 우리 아들이 오

늘을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듣

고 급히 병원에 계신 사모님께 전화

를 해보니 지금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다며 임종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임종기도를 

해드리면서도 그렇게 빨리 임종이 

올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는 앞으로 6개월은 산다고 했기 때

문입니다.

그 후 주일 저녁에 지방회 임원들

이 사모님과 두 딸들을 위로하러 교

회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

모님과 두 딸이 얼마나 믿음으로 굳

건히 서있는지 오히려 그들을 보는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

편과 아빠가 암 투병을 할 때는 그

렇게 울며 기도하며 매달리더니, 막

상 하나님께서 불러 가심을 확신하

고 나서는 그 슬픔과 괴로움의 현실

을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방회장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회장님께 부친 목사님께

서 전화를 하시어, 장례식이 너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

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기었으니, 기쁨의 장

례식이 되게 해달라는 특별 부탁이

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온 

유족들이 밝은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천국환송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두 번의 장례식을 하

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은, 인생의 

호흡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

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누구

든 언제든지 가야한다는 것이었습

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 닥쳐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

느 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창조주시

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과 사망

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 모두 유족들과도 장례식 내

내 웃음으로 이야기하며 자연스럽

게 장례식을 마칠 수 있는 것도 부

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

며 좌절하고 통탄하는 분이 계십니

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

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

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

셨듯이, 우리도 그 영의 힘으로 다

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

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도 살리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채드릭 목사

님은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

리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슬프고 괴로운 현

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

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진정

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

절-26절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

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마라나타!
rhokisong@yahoo.com

노기송 목사
(뉴욕 새시대교회)

푸/른/초/장

“죽음과 부활의 소망”
(요한복음 11장 25절-26절)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목회서신 

미국의 진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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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몇 달 전에 제 아내를 병으로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제 처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전하고 상실감으로 자주 눈물을 흘

리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는 지

금까지 교회의 중직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왔으나 솔직히 처

에게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

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재혼을 한다면 언제 쯤 하는 것이 좋

은 지요? 

-풀러톤에서 김 장로

A: 장로님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데

이비스 윌터라는 명사와 그의 아내인 바바라 윌터는 매스컴에도 자

주 등장하였던 남이 부러워하였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인지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한 데이비스 윌터는 새로운 배우자를 얻기 위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결혼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설문서를 작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아내의 자격, 요건 등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컴퓨터에 3

만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배우자의 자질을 생각

하며 선별해간 결과 마지막에 4명의 후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4명의 후보 중에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전 아내 바바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와 귀중성을 사람들이 평

상시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보물인데도 너무 가까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

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장로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상실감과 허전함이 큰 줄 압

니다. 있을 때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은 보통 모든 사람들

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후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도 부인

의 유방암이 재발하여 죽어 장례식을 치룰 때에 눈물을 좀채 흘리지 

않던 분이 장례식을 치룬 후에 거의 1년간을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

했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제 앞에서 후회하며  고

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은 1년반 후에 다른 어

떤 권사님과 재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부인에게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

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 받으시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일단은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롭고 허전하다면 결국은  재혼을 하셔야

지요. 그러나 재혼도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부인 돌아가시고 1주기 

되기까지는  최소한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과 아는 분들께

도 덕이 됩니다. 다시 예수 잘 믿고 함께 주님 섬길 좋은 부인을 만나 

재혼하시면 그때는 더욱 사랑을 쏟고 후회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배우자 사별 후 재혼은 1년 정도 시간 갖는 게 무난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2016년 미대선이 11월 8일에 있

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고민 안해보고 기도 안해본 사람

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

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미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투표를 기권해서는 절

대 안됩니다. 선한 자의 침묵은 오

로지 세상의 악을 성행케 할뿐이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썩은 사과”와 

“독 사과”를 가려내서 최악의 상황

에서 최선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

해야만 우리자녀들에게 또한 유익

할 것입니다. 

지난 7-8년간 오바마 정부로 인

해 미국 내에 크게는 2가지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법안

(Non-Discrimination Law)”인

가? 

첫 번째 현상은 자녀들의 “성정

체성”의 대 혼돈과 미국 내에 확산

되어지고 있는 친 이슬람정책이며, 

여기에 대한 각별한 오바마 정부의 

옹호, 보호,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미국전체의 

3% 미만), 성전환자들(미국전체

의 0.3%), 그리고 미국 내에 들어

와 있는 무슬림들은 오바마 정부

가 새롭게 수정한 법안 “차별금지

법안”과 “종교의 자유”법안에 의해 

그들의 인권은 미국전반에 더 크

게 활성화 되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며, 그들의 인권은 일

반인들의 인권 위에 자리잡게 되

었습니다. 

심지어 “사탄교”까지도 수정된 

“종교의 자유”를 사용하여 성경

적 법안에 항의하고 나올 정도입

니다! 

두 번째 현상은 미국 내에 있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늘어나는 핍박

입니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이 이

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역차별을 당

한적은 미국건국이래 한 번도 없

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교회 

밖에서는 신앙에 대해 “침묵”케 하

며, 모든 기독교적 언어를 통제하

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위의 학교, 

회사, 공공단체들이 오바마 정부의 

요구로 바뀐 정책들을 보면 금방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지키며 삶속에 

적용하려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들

은 지난 8년간 수천 페이지의 책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너무 많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역차

별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자녀들

을 친동성애교육에서 빼겠다고 했

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

어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초등학생이 성경구

절을 친구들과 나눴다는 이유로 

혼이 나고, 5살짜리가 교실에서 자

기가 좋아하는 십자가를 그린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위협이 된다고 

학생을 혼내고, 학부모까지 불러서 

경고를 하는 등……그 외 꽃집할머

니, 케익집주인들, 가구집주인, 목

사님들 등등…. 그러나 오바마 정

부와 손잡은 주류언론들은 보도를 

꺼리고, 작은 정의파 언론들과 기

독교 단체들만 온 재산 다 털어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민주

당)에서 강력히 추구하는 “성전환

자 화장실” 법안이 내년 3월 1일부

터 실행되는데, 그 법안을 준행하

지 않을 경우 늘 오바마 정부가 그

랬듯이  벌칙이 따를 것입니다.     

문제는 화장실뿐 아니라 공립학

교 내에서는 탈의실, 샤워실까지 

우리자녀들이 혼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남, 

녀 혼용 탈의실과 샤워실, 심지어

는 대학에서는 기숙사까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남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미국의 미래

일까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미국

이어야 할까요?  

힐러리의 강력한 동성애 지지-“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

는 것은 “노예제도, 명예살인, 과

부살인과 같다” 

 

힐러리가 2011년 12월 8일 발표

한 워싱턴DC 연설과 몇 달 전에 동

성애 운동단체들에게 가서 한 연설

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힐러

리의 연설번역입니다.   

“동성애자 권리는 인류의 권리

이며, 인류의 권리는 동성애자 권

리이다. 따라서, UN이 동성애이슈

를 강조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

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

해서는 안된다……LGBT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종교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나올

때 일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반

대들은, 명예살인, 과부살인 또는 

여성 생식기절단 등의 과격한 관

습들을 정당화하려는 것과도 흡사

하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에 대

한 세상의 의견은, 과거 노예제도

에 대해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 같

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한때 

하나님에 의해 신성한 것으로 여겨

지던 것들은, 이제는 인권침해라는 

비양심적인 것으로 비난 받게 되었

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러한 종

교적인 이유나 관습들이 우리모두

에게 해당되는 인권들보다 우선순

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힐러리는 위와 같이 혁명적인 연

설을 했으며, 이번 대선캠페인 때

도 동성애 운동가 단체들에게 가

서 이번에 자기를 뽑지 않으면 트

럼프와 공화당에 의해서 8년간 쌓

아논 LGBT(동성애) 를 위한 법적 

보호와 업적들은 다 무너질 수 있

다고 연설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와 무슬림

에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나? 

이슬람국가는 동성애자들을 잔

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

으며, 그들은 동성애를 그야말로 

혐오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 

후보자인 힐러리는 이런 이슬람국

가들과 매우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

고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미국이 

지켜주고 있던 이스라엘은 찬밥으

로 만든 지 이미  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이 그렇게 싫어

하는 동성애를 오바마 정부(민주

당)는 미국역사상 최초로 합법화 

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왜, 무엇 때

문일까요?    

간단한 이유는 그들의 법(코란, 

샤리아)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동

성애를 잔인하게 돌려 쳐 죽이고 

목을 베어죽이지만(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요!), “성

전환자”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용납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전환”을 한 청소년, 청년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마치 창녀

와 같은 존재들로서 어리게는 9살

짜리 남자아이가 여성처럼 복장을 

하고 남자들 사이에서 춤을 추며 

창녀노릇을 하다가 결국 성전환자

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경악할 종

교와 문화입니다.

우리가 꼭 주목할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대통령후보자, 그

리고 그 정부가 지금 실행하고 있

는 정책의 순서들은 이슬람국가에

서 하는 문화가 실행되기에 너무 

적합한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행 

가능할까요?     

 
가장 긴급한 숨겨진 발의안

지난 10월 초에 American Psy-

chiatric Association(APA)에서는 

갑자기 “소아성애자가 더 이상은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상임을 인

정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미대선이 한달 코앞에 있는 

이때, 왜 APA는 소아성애자가 “정

상”이라는 것을 발표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11월 8일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소아성애자들의 

행위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고 합법

화 시킬 발의안들이 이미 CA, NY 

같은 진보주의 주들에는 이미 올라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의안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

해 (유럽 몇 나라들처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을 획

기적으로 내릴 것이며, 이미 성전

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을 탄

탄히 만들어놨으니 부모의 허락 없

이 성전환을 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내릴 것입니다(오레곤 주는 이미 

15세로 내림). 

<9면으로 계속>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오바마 정부를 크리스천들이 계속 지지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08년 2012년 대선 실수 되풀이 금물...선은 행치 못해도 악은 막아야

“썩은 사과”와 “독 사과” 가려내 최악에서 최선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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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1 7 개 의 

한족 화교

의 통합 프

로파일.

중국 한

족은 세계

에서 가장 

큰 종족집

단으로 그 

수가 12억

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 본

토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해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

든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캄보디아, 태국 등

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국가에 살

고 있는 한족 공동체에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국 한족은 만다린어

(Mandarin), 꽝뚱어(Cantonese), 

호키엔어(Hokkien) 등 다양한 중

국 방언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

다. 각각 방언들이 비슷하긴 하지

만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

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

다.

한족은 몽고족의 침입 후 1276

년에 타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했

다. 잇따른 재난과 분쟁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

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 기

반을 잡았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배타적일 만큼 확고히 도

심에 자리 잡고 상업과 사업 분야

에 종사했다. 오늘날 그들은 인구

비례 상으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

고 각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상

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이주한 중국 화교들은 주로 도

시에서 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서구화된 국가들에서 주로 

사업가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업 

범위는 작은 상점에서부터 국제적

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주거형태도 광범위해 작은 

아파트에서 값비싼 맨션에까지 이

른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식 식생

활을 지키고 있으며 쌀은 여전히 

그들의 주식이며, 식기도구로는 

젓가락을 선호한다.

2차 대전 중의 일본 침략기간에 

민족주의 운동이 모국을 떠난 화

교들 사이에서 전개됐고, 이 운동

의 구성원들이 중국을 열정적으로 

지원했다. 공산당이 1949년에 중

국을 점령했을 때 많은 중국 화교

들은 혁명주의자들을 지지했다. 

이는 그들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에 동의했던 때문이 아니라 강한 

지도력과 자신들의 본국인 중국본

토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주목의 대상이 됐다. 왜

냐하면 화교들이 공산당의 중국 

본토 장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한족들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도 공산혁명

을 지지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많은 화교들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자 살

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다

른 국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자

신들의 다양한 한족 언어들을 사

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교

들은 중국 전통 관습을 지키는데, 

특히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그러하

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

와 언어를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

나는 뿌리깊은 중화사상(중국문화

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 여김)에 

대한 우월성 때문이다.

한족은 그들의 자녀를 애정으로 

돌보고 있으며, 특히 딸보다는 아

들에게 더 관심을 쏟는다. 아이들

은 학교생활에서 우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또 실제로 많은 시간

을 학교공부를 위해 투자한다. 한

족들은 공손하기로 유명하고 가능

한 한 토론을 피하고자 애쓴다. 그

러나 한번 논쟁이 시작되면 이를 

멈추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

기는 체면(saving face) 때문이다. 

공개 토론 석상에서 진다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앙

화교들은 대개 여러 철학들의 

혼합형태로 특징지울 수 있는 자

신들의 전통 중국 종교를 고수하

고 있다. 또한 시간을 거듭하면서 

불교, 유교, 도교적인 부분들도 섞

였다. 그들의 중심된 신앙은 "조화 

유지(중용)"라는 개념이다.

또 한족은 미신에 집착하는데, 

주로 어떤 행동이 조화를 증진시

키고 행운을 가져올지 결정하고자 

할 때 별자리 점들을 보곤 한다. 그

들은 현세에 거주하는 영들의 신

전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조상 영

혼들이 이 땅을 떠돌다가 대접을 

잘 받으면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

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귀신의 존

재도 믿는데, 이는 자신들의 죽음

에 한(恨) 맺힌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한 맺힌 영혼들

은 대개 악하고 짓궂다. 반면 선한 

영혼들은 생전에 착한 삶을 살았

던 사람들의 혼령으로 인식하면서 

이런 선한 혼령들은 자신들을 숭

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

는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비록 한족들은 여전히 이런 신

앙을 고집스럽게 지키고는 있지

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상

생활에서 그들은 종교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화교들은 때때로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반화교

(anti-Chinese) 시위가 일어나기

도 했다. 화교들은 그들의 사업적 

성공과 활발한 상업활동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질시의 대상

이 되고 있다.

한족들의 영적 결핍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들이 정착한 나라들 

대부분이 복음에 개방적이며, 중

국방언으로 된 복음화를 위한 자

료들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태국 

등에 거주하는 화교들 중 거의 극

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들은 여전히 미신과 잘못된 종

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소중한 민족에게 그들을 

진실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

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줄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이 필

요하다.

이산한 한족(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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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도개혁운동 창시자, 피터 와그너 박사 별세

교회성장의 권위자

인이며 신사도개혁운

동의 창시자 피터 와

그너 박사가 지난 21

일 별세했다. 향년 86

세.

와 그 너  박 사 는 

1956년부터 15년간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했으며 1971년부터는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서 교회성장학 교수로 30년 간 봉직했다. 93년부터 

2011년까지 글로벌하베스트미니스트리(GHM·세계추

수사역) 대표를 지냈고, 이후 와그너리더십연구소 대

표로 ‘신사도개혁(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운동을 펼치며 수많은 리더를 양성했다. 현재까지 글

로벌스피어스 부대표를 맡고 있었다.

와그너 박사는 선교사와 학자로서 그동안 70여권 

이상의 책을 펴냈다. 이중 ‘효과적 교회성장’ ‘제3의 바

람’ 등은 유명하다. 이 외에도 ‘교회의 지각변동’ ‘신사

도적 교회로의 변화’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도미니

언’ 등이 있다.

와그너 박사는 풀러신학교 교수 시절엔 도널드 맥가

브란을 잇는 탁월한 교회성장학 학자로 살았으며 

2000년 이후엔 신사도개혁운동을 통한 은사주의와 영

적전쟁 등을 강조했다. 

특히 2012년 방한했던 그는 신사도개혁운동에 대해

서는 사도와 선지자(예언자), 복음전파자, 목사, 교사

의 사역을 강조했다. 또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

렸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목

적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이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

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보수 교단과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와그

너의 잘못된 신학사상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왜곡된 성경관으

로 기존 교회를 흔들었다”며 이적과 은사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이다.

'동성애죄 전과' 영국남성 수만명 죽은 뒤에야 사면

과거 동성애 죄목으

로 처벌받은 영국 남

성 수만명이 죽은 뒤

에야 사면을 받는다. 

영국 법무부는 20일 

과거 한때 시행된 동

성애 규제 법규에 따

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자유민주당 의원인 존 샤키 경이 발의한 이번 치안

범죄법 개정안(튜링법)에 따라 동성애 범죄 전력이 있

는 사망자들은 자동으로 사면을 받는다. 다만 이들의 

당시 범죄사실이 현행 법규를 적용할 때에도 위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동성애 때문에 처벌

을 받은 경력이 있는 생존자들은 이미 관련 기록을 범

죄 전과에서 지워달라고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

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생존자도 내무부가 당시 범

죄사실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

면 자동으로 사면을 받는다. 과거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6만5천 명에 달하며, 현재까

지 살아있는 사람은 1만5천 명으로 집계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일반 사면 요구는 수학자 앨런 

튜링이 2013년 사후 사면된 이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지난해 시작된 청원 운동에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에서 튜링을 연기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비롯

한 64만 명이 서명했다.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암호기 '

에니그마'를 해독해 종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인물

이다. 하지만 1951년 동성애 행위로 체포된 후 화학적 

거세 치료 등의 논란 속에 1954년에 41살의 나이에 

청산가리가 든 사과를 먹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한 지 

거의 60년이 흐른 지난 2013년에야 영국 왕실로부터 

따로 사후 사면을 받았다.

동성애 행위로 처벌을 받은 뒤 범죄 전과자로 숨진 

또 다른 저명인사로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

카 와일드가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와일

드도 1895년 동성애 혐의로 2년의 노동형을 선고받았

으나 법무부가 사면자 명단을 밝히지 않아 대상인지

는 확실하지 않다.

샘 지이마 법무부 차관은 "지금은 더는 범죄가 아닌 

역사적 성범죄자들을 사면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

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잉글랜드는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에 폐기했으며 스코틀랜드는 1980년, 북

아일랜드는 1982년까지 이 법이 존재했다. 이번에 개

정되는 튜링 법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해외 탈북민 단체들, '北망명정부' 구성 추진

해외 탈북민 연합

단체인 국제탈북민

연대가 '북한 망명정

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 제 탈 북 민 연 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

화에서 "내년 초 국제탈북민연대 소속 단체가 20개에 

이르면 제1차 국제탈북민회의를 열고 망명정부 추진

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탈북민연대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11개국 16개 탈북민 단체가 가입돼 있

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에 있는 주요 

탈북민 단체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그는 헌법과 어긋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탈북자들이 망명정부를 구성하는 게 설득

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

은 약 4천명, 이중 고령자와 어린이를 뺀 탈북민은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게 해외 탈북민 단체들의 추

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망명정부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유럽에 있는 김 씨(김정은) 일가 한 명과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탈북민 단체들의 망명정부 추진 움직임은 성

사 여부를 떠나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아시아한림원 가입 좌절

국제사회의 질서

를 어기고 고립을 자

초한 북한이 국제과

학계에서도 '왕따'를 

당했다. 

아시아과학한림원

연합회(AASSA,아시

아한림원)는 21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

한 가입안건을 무기한 보류했다. 아시아한림원은 한

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터키 등 아시아 지역 

30개 나라 34개 한림원·과학원을 회원으로 둔 국제기

구다.

북한은 몇년전부터 아시아한림원 가입을 시도했으

나 2014년에는 서류 미비로 이사회 단계에서 탈락했

다. 지난해 가입에 재도전한 북한은 서류 심사를 무난

히 통과, 올해 총회에서 아시아한림원 가입이 유력시 

됐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핵·미사일 도발

을 반복하며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북한의 가입

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과학계와 정부는 북한의 가입을 저지

하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한림원은 유엔(UN) 제재가 풀릴 때까지 북

한의 가입안건을 무기한 보류키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관계자는 "아시아한림

원이 북한의 가입안건을 총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

다"면서 "북한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 국제사회의 제

재가 풀릴 때까지 가입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는 것이 아시아과학계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일루미나티 ‘할로윈 메이크업’ 동영상 소개

일루미나티 프리메

이슨이 빠른 속도로 

일상 속으로 파고 들

고 있다. 

최근 한 블로거는 

일루미나티가 할로윈

데이(10월 31일)를 맞

아 할로윈 메이크업

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상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명한 섀논 해

리스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맞아 특수 

메이크업 동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서 해리스는 일

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시안과 피라미드를 할

로윈 메이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블로거는 "어찌 보면 마녀들의 축제인 할로윈데이

에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다중이 할로윈 메이크업에 이어, 본격

적인 일루미나티 할로윈 메이크업이 등장했다고 말했

다. 유독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영화와 뮤비와 연속극

이 많았던 2015년에는 할로윈 다중이 메이크업이 유

행한 바 있다.

블로거는 "이번 할로윈 데이에 일루미나티의 상징

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 2017년엔 본격적

인 일루미나티의 어젠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 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

은 "역겹다" "끔찍하다" "무섭다" "사단의 문화는 눈으

로도 귀로도 사람의 정서를 해치네요" 등의 반응을 보

였다. 

영국빵집, '동성결혼 옹호케이크' 주문 거부했다 패소

동성결혼을 테마로 

하는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영국 북아일

랜드의 한 빵집이 법

정 소송까지 당했다

가 패소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에 따르면 벨파스트 항소법원은 동성 결혼을 지지한

다는 표어를 새긴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애셔스 베이

커리가 손님 개러스 리에게 500파운드를 배상해야 한

다고 선고한 원심을 24일 유지했다.

디클랜 모건 판사는 애셔스 베이커리가 손님을 성

적지향에 따라 직접적으로 차별해 이런 행위를 금지

한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원심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사건은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리가 2014년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애셔스에 주문

하면서 시작됐다.

리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

릭터 버트·어니의 모습과 함께 "동성결혼을 지지해

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나 

기독교인인 빵집 주인 대니얼 맥아서는 동성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리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보수 기독교 정당인 민주연방당(DUP)이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거부권

을 행사한 직후 발생해 주목받았고, 성소수자 옹호자

들과 보수 기독교 세력간의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세

계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맥아서는 주문을 거부한 것은 손님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는 명분을 홍보하는 메

시지"를 새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이 케이크를 만

들었다면 애셔스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셈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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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석은 1882년경에 태어났다. 

신판석(申判錫)은 신반석 또는 신

홍균(申弘均)으로도 불렸다. 그는 

1901년경에 결혼하였고, 2년 후인 

1903년에 딸 메리가 출생했다. 이

때쯤 그와 그의 가족은 황해도 평

산에 거주했다. 

하와이

21세의 신판석(Sin Pan Suk)이 

그의 부인과 한 살 된 딸 메리와 함

께 니본 마루를 타고 하와이에 도

착했다. 이 때가 1903년 4월 30일

이다. 오아후 섬의 에와농장에서 

노동하면서 그는 에와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인다. 신판석의 부인은 

1904년 7월 31일에 에와 교회에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의 감독

이었던 조지 I. 피어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힐로와 올라

1905년 12월 위의 하와이연회는 

신판석을 하와이 섬의 힐로와 올

라에 거주하는 한인을 섬기는 목

회자로 파송했다. 그가 파송되던 

1905년 현재 올라교회의 교인수는 

16명이었고 평균 출석수는 10명이

었는데 1908년에는 세례교인이 24

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42명이었음

으로 그의 목회는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1908년 보고에 따르면 2

명에게 유아세례를 주었고, 성인 

2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 

해 2개 처의 주일학교를 개교하여 

14명의 교사와 직원들이 13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이러한 성장세는 

1907년 2월에 힐로에 한인교회당

이 건축되고, 2개월 후 힐로 한인

소학교가 설립하는 데까지 이른다. 

힐로교회는 2016년 현재 하와이 

힐로 시 와이아누엔누 애비뉴 374

번지에 위치해 있어 111년의 역사

를 빛내고 있다. 2016년 현재 목회

자는 한인 1세지만 회중은 모두 외

국인이서 영어 목회를 하고 있다.  

1906년 제물포 내리교회를 담임

하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조지 

H. 존스 목사가 하와이의 호놀룰루

를 방문하였을 때 하와이한인감리

교회 교역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

다. 사진 중앙의 외국인은 조지 존

스 목사이고 신판석은 뒷줄 오른쪽

에서 세 번째 서있다. 

1906년 5월 올라 3마일 농장에

서 신판석은 공덕화와 더불어 비

밀 결사 단체인 ‘혈성단’(血誠團)을 

창립하고 배일운동과 동족상애를 

표방했을 때가 그의 애국심이 표

출된 최초의 공식적인 모습이다. 

호노카아와 쿠카이아우

그런데 1908년에는 신판석이 호

노카아교회와 쿠카이아우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이 해에 그는 하와

이연회 내 교육부에 소속되어 활

동하기도 하였다. 

신판석은 1909년에도 위의 두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1909년 연

회보고에 따르면 그는 목회자 1년

차 시험에서 93.5을 받아 상위권 

목사 지망생에 속했다.

자유교회

신판석이 감리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1909년 3월에 호놀룰루 

시내 빈야드 스트릿의 퀸즈 골목(

현 퀸즈병원의 일부)에 자유교회

를 세운다. 1905

년 한일합방이

후 배일사상이 

투철했던 감리

교회 교인들이 

친일파로 알려

진 미국 북감리

교 하와이연회 

감리사 J. W. 와

드맨 목사로부

터 독립하여 이

름 그대로 감리

교회에서 자유

로운 초교파 교

회를 조직하였

던 것이다. 신홍

균(신판석), 김

유호, 림봉안, 

정진상, 이내수 

등 70명의 감리

교회 교인들이 

탈퇴하여 본 교

회를 설립할 당

시 출석 교인수

는 352명에 이

르렀다. 본 교회

가 힘썼던 아동 한국어교육은 자

유교회의 건립 사상인 배일사상의 

연장선에서 보면 된다. 

그런데 하와이연회는 하와이자

유교회를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

회에 소속된 기

도처로 소개하

고 1910년까지 

본 하와이연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문서화했다. 

이후 1925년 6월 본 교회는 해체

되고 다시 감리교회에 합동하게 된

다. 이때까지 신홍균이 본 교회를 

담임했다면 자유교회에서 24년간 

목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인교육회

1909년 4월에 10명의 부인들이 

자유교회에서 ‘부인교육회’를 조직

한다. 자유교회의 전도사 신홍균(

신판석)이 이들의 모임을 적극적

으로 찬성하였고, 자유교회에서 창

립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이들 

회원이 자유교회 교인이었을 가능

성을 내다볼 수 있다. 본회는 여성

개화를 목적하여 신학과 가정학을 

공부하였지만 그 목적을 기독교 복

음화와 더불어 조국 국권 광복으

로까지 넓혔다. 

본 회가 안중근 

의사 재판 경비를 

위하여 10달러를 

기부한 사실에서 

조국의 국권회복

에 참여하였음을 

쉽게 알게 된다. 

건원절

1909년 건원절 

행사에 신홍균이 

나온다. 국민회관

에 3, 4척되는 태극기를 걸고, 황금 

대자로 건원절이라는 표를 건 가

운데 무궁화 곡을 부른 후 40여명 

학생이 국가를 부르고 국민회 부

회장 이내수가 한국의 광복 사업

을 격려한 후 자유교회 목사인 신

홍균이 단상에 올랐다.

그가 ‘대한의 국혼을 크게 불러 

만좌가 감개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다. 

대조선독립단

1919년 대조선독립단의 총단장

에 신홍균이 선출되었다. 본 회의 

부단장에 강영효였고, 총무에 김윤

배였다. 본 독립단은 1919년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박용만이 중

심이 되어 350여명이 모여 설립할 

때 발회식이 신홍균의 목회지인 자

유교회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독립단의 목적은 조선 민족의 독

립운동에 있었다. 박용만이 1919

년 하와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

로 가서 군사운동에 노력하자 본 

독립단은 본 군사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하고 신문출판과 아동

교육, 상조계조직 등 단원들의 단

합을 위해 노력했다. 1928년 박용

만의 피살 후 본 독립단은 1933년

에 하와이 대한

인국민회에 통

합되었다.

75세 백발

1923년 내지 

동포의 수재에 

동정하여 의

연금을 모금

할 때 신홍균

은 2원을 기부

했는데 그의 

기부에서 신홍균의 조국에 대한 애

국심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이 신문

기사 이후 1962년 1월의 경향신문

에 75세 백발노인이 된 신판석이 

소개되고 있다. 그는 한국 해군의 

DE 72와 71함을 타고 하와이에 정

박한 해군사관 생도를 맞은 하와

이교포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

는데, 그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

루에서 한인교포들이 국민회와 동

지회의 간판을 이웃에 걸어놓고 반

목하였는데 1962년 1월 현재 이곳 

7천여 명의 교포들이 ‘태극구락부‘

라는 새 단체 아래 어울렸다면서 “

우리 교포들은 공연히 마음에 담

을 쌓고 지낼 것이 아니라 서로 터

놓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반목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

짐하였다. 

신메리

신메리가 1983년 향년 80세에 

소천하면서 잊혀졌던 그녀의 아버

지 신판석의 이름이 신문에 소개된

다. 신메리는 하와이의 ‘대한소녀

리그’의 서기로 활동하였고, 이원

순과 결혼한 후 하와이 부인구제

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국가보

훈처는 그녀의 독립유공을 기념하

여 신메리에게 독립유공자로 포상

하였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3. 신판석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03년 부인과 딸 데리고 하와이 도착, 1905년 2개 교회로 파송

친일파 감리사와 결별 1909년 초교파 자유교회 설립, 24년간 목회한 듯

광복운동도 적극...1919년 자유교회서 대조선독립단 발회식 총단장 선임

힐로교회, 2016년 현재

하와이 감리교 교역자, 1906년

하와이연회, 1907

신판석이 태극기 아래 중간줄에 보인다

대조선독립단, 

신판석 (아래 오른쪽), 박용만 (아래 가운데)

 강연하는 신메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신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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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배의 성경적 원리

1)루터의 예배관

루터는 중세의 예배를 성경에 명

하거나 지시된 적이 없는 미신적으

로 인위적으로 보았다. 그는 로마 천

주교회로부터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

거함으로 예배를 개혁하고자 하였으

며, 화체설과 사제를 통한 죄의 고백 

등 비성경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성

경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을 추구하

였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금할 필요

가 없다’고 하는 관용적인 입장을 취

함으로 인위적인 예배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실수를 범하였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교회

에 유익이 된다면 예배를 고안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 안

에 남아있는 인위적인 예배 요소를 

포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파 교회

는 예배나 교회 정치에서 로마 천주

교회의 것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2) 칼빈의 예배관

루터와 달리 칼빈은 성경만이 교

회와 사회 전 영역을 다스리는 규범

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명하

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금한다”는 

명제를 그의 신학 원리로 채택하였

다. 그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에 대

한 사랑, 신뢰, 충성과 이웃 사랑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보고, 덕성 함양

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을 예배에 포

함하려고 하지 않았다. 순진한 사람

들의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과장된 허식적인 요소가 

예배에서 제거되어 예배는 단순하고

도 명료하게 드려야 하며,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또는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칼빈은 이처럼 예배의 목적과 성

격을 말하고, 교회가 고백해 온 신앙

고백이나 교회의 전통을 예배의 표

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성경이 가

르치는 것만 예배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햐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유

로이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

문이다. 칼빈은 예배의 내용이나 방

법을 인위적으로 고안하지 말고, 하

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예배드릴 것

을 주장했다.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본

질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으로 나누

었다. 지엽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본질적인 것에 교리와 예배를 포함

시켰고(기독교강요, 3장 20, 29항, 2

장 7절 33-34항), 이성적이라거나 

전통적이라는 핑계로 인위적인 교리

나 예배를 고안하거나 장려할 수 없

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배 장소나 시

간이나 성찬식 때 쓰이는 포도주에 

대한 것들은 지엽적인 것으로 간주

하고,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회

가 결정하여 성도들의 자유를 구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기독

교강요 4장 12, 43항). 그것들은 하

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경이 보여주

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3) 칼빈과 청교도 개혁주의에 따

른 예배의 대상

가) 칼빈의 제 1계명에 대한 해석

칼빈은 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보여준다고 주장

했다. 칼빈은 제 1계명이 예배의 대

상에 대해 교훈하며, 하나님을 예배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명령 곧 금지와 명령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신뢰, 또는 

그분에게 돌려야 할 선함이나 덕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인간이 만

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염치없

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앞에서 정부를 

끌어들여 남편의 마음을 더욱 괴롭

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강요 

2장 8. 16항).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말과 몸짓, 외적인 표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며 앙모하라

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만 예배

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

배의 대상임을 밝히는 것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는  하 나 님 에  대 한  앙 모

(Adoration), 신뢰(trust), 기원

(invocation), 감사(thanksgiving)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앙모는 각 개인

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신뢰

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평

안을 누리는 것이며, 기원은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

심과 도우심만 의지할 것을 구하는 

마음의 습성이고, 마지막으로 감사

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라고 하였다(강요, 2

장 8. 16항). 

이와 같은 예배의 내용들은 하나

님께서만 돌려야 하고, 모든 인위적

인 신들은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

라도 감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

에게 속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돌

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이

와 같이 제1계명을 통해 예배의 대

상이 하나님뿐임을 밝히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자들이나 천사, 

인위적인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였다. 

다) 칼빈이 영향을 끼친 하이델

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나타나는 예

배의 대상

칼빈의 이런 사상은 독일의 교회 

개혁자요 칼빈주의자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Caspar Levianus)가 프리드리히 선

제후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하이

델비르그 요리문답서(Heidelberg 

Catechism)’에도 나타난다. 요리문

답서는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

하여 교훈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에 요구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내

포한다고 하였다. 

칼빈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신뢰

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피상적으로 금한 것과는 달리, 독일

의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우상숭배

와 마술을 피하고 버리며, 성자들에

게 기도한다거나 다른 피조물에게 

비는 행위를 금한다”는 사실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였다. 우상을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그런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을 생각

하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서(95문), 성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교도들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해석

청교도들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제 1계명의 내용이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예배하는 자에게 필

요한 요구 사항과 금지 사항을 포함

한다고 보았다. 제 1계명이 요구하

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

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높이

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사랑하고 사

모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영화

롭게 하고,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심히 하나

님을 찾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

며,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

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

에 조심하며, 어떤 경우든지 그를 노

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

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대소요리문답서 104문).

마)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한 

내용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신론과 

우상숭배만 아니라 이 계명이 요구

하는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태만시 

하는 것, “헛된 미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

다. 또한 인간의 심성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과 절망과 완고함과 심판

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퍅함과 교

만과 뻔뻔스러움, 육체적인 생활의 

방종,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을 

택하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 육에 속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

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배교하

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선언

하고, “성자들이나 천사들 또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

는 것,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 

등을 정죄하였다(대요리문답서 105

문). 

청교도들은 칼빈이나 독일의 개혁

주의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 1계

명을 해석하였으며, 마음과 힘과 생

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

배의 대상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

임을 강조하였으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과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인간이나 다

른 어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을 

정죄하였고, 무신론이나 불신앙적인 

사상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청교도

의 성경 해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모든 인간의 평등으로 이어졌고, 

평등사상에 근거하여 피조물을 절대

화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루터보다 강한 칼빈의 예배관 선택...제 1계명에서 하나님만 예배 대상인 것 밝혀 

1계명 금지사항을 신앙적 미지근함, 하나님일에 무감각, 배교까지 구체적으로 해석

청교도 신앙 (1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들의 예배 (7)

사·모·칼·럼

길을 간다
길이 있다.  나는 길을 간다. 노랑모자 쓰고 유치원 가던 

병아리 같던 시절도 핑크빛 사랑에 잠 못 이루던 밤도 예수

님 십자가에 내 맘 빨갛게 물들었던 시간들도 어느덧 지나 

엄마의 길, 사모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간다,

길을 걸으며 일상의 유쾌한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배신 분

노 원망 외로움… 이런 숫한 상처들로 골이 져서 가슴이 아

픈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님! 

하면서 엎드리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

도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걸으며 함께 밥을 먹고 기도를 나누

고 말씀을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사랑하면

서 사는 일이 끝까지 서툰 일이라서 혼신을 다한 사랑의 몸

짓들로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 우리네 삶이 견딜 것을 제대로 견뎌야 진정 삶일 

텐데, 그 견디는 일이 어쩌면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라 부질

없이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얼까? 우리 인생이 

무언가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조금씩 더 영글어가는 것

이 아닐까? 그렇게 폭삭 영글어 썩은 밀알이 되어 죽어야 

산다는 성경의 진리 때문에 오늘도 잃어가는 아픔을 절절

히 누려본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일거리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작 우리를 탈진되게 하고 기력

을 잃게 하는 것은 많은 일거리도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

한 절망 때문이리라. 우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싸워도 보

고 안되면 소송까지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정작 관계

가 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로 애써 보지도 않고 내버

려 둔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견디고 견뎌야 할 

질긴 인연인데… 장난감 하나로 온 세상을 바꾸는 천진한 

아이 마음으로 제자의 발을 씻긴 낮춤의 비결을 체득할 수 

있다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 

때론 고여서 썩은 물과 같이 편안하게 안주하려던 한숨 

나는 생활을 나의 진통과 맞바꾸는 진한 훈련이 죽을 것 같

이 힘든 때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가슴에 꼭 박힌 주

님의 그 처절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또 

살아지는 그것은 ‘영이 행복한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늘

의 비밀이리라.

그렇다 하루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간 날마

다 새로워지는 것인데 늘 이렇게 살지 말자고 변화돼야 한

다고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수 십번 결단하고 산들 

그것이 아직 내일의 일이라면 급기야는 고장이 나고 관계

가 깨지고 병이 나고 말 것이다. 무엇이든 매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늘 하루 꽉 차게 매일 

하던 일을 신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 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무지와 가난 두려

움 질병…으로부터 조금씩 탈출하여 매일 이기고 매 순간 

나를 초월하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야말로 매일의 우리 

일과이리라.

내 욕망 중에 최고 욕망은 ‘참 나’를 살고 싶은 욕망인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나는 오

늘도 가고 내일도 가리라. 이 길 끝에서 내 주님을 만날 때

까지….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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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다. 뜻하지 않는 재난, 질병, 경제적 

시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 마음의 상처 등 너무나 많다. 고

난이 있으면 불행한 인생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고난을 대하는 자

세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고난만을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슬퍼할 때는 고난이 불행이 된다. 하지만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은 행복의 조

건이 된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다. 조개가 모래를 끌어안고 아픔을 견뎌낼 때, 영롱한 진주를 만들

어낸다. 산모는 진통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이었지만 은혜로운 찬송시를 칠천편이

나 지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며 억울한 감옥 생

활을 했지만 국무총리가 되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쓰임 받

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부활

의 영광을 맞이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다. 고난은 결코 

해악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 질 수가 있다. 금보다도 귀한 믿

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어려울 때 밝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극심한 고난이 올 때 회피하

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두 손을 

모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인내하여야 한다.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 사

랑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잔을 축

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신다. 인생의 먹구름만 바라보지 말자. 그 너

머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보자. 희망을 가지자. 고난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고난의 인생, 복된 인생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2016 다민족 기도대회(대표대회

장 한기홍 목사)가 ‘Heal Our 

Land!’라는 주제로 23일 오후 5시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열어

온 다민족 기도대회는 특별히 대선 

등 미국의 영적흐름에 결정적인 영

향을 주는 이벤트들을 대비해 마련

이 됐다. 

하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 열려서

인지 다민족기도대회라 불리기 민

망할 정도의 타인종 참여가 저조했

다. 지난해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마

지막 날에 열려 낮은 타인종 참여도

로 여겼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적은 숫자의 타인종 참여를 확인하

게 됐다. 

더구나 한인들의 참여도 작년에 

비해 뒷걸음질친 느낌을 줬다. 주차

장에 주차된 차량 중엔 남가주의 대

형교회 차량이 눈에 띄었지만 각 교

회의 리더들만 참석한 듯 한 인상을 

주었다. 기도할 사람들만 모였다는 

위안을 스스로 해야 할 정도였다. 

취재진들 중에는 차라리 은혜한

인교회 등 대형한인교회에서 기도

대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회개와 회

복, 부흥과 선교, 사회정의, 차세대 

등의 주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한 이

번 기도대회는 여러 다민족 지도자

들이 기도를 인도했다. 국가기도의 

날의 디온 엘모어 목사는 미국이 하

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기도했

다. 

또 전세계 기독교 박해 문제를 다

루는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제프 킹 대표가 핍박받

는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흑

인인 프레드 베리 목사가 아주사 부

흥운동에 대해 짧게 메시지를 전하

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LA 지역에

서 흑인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윌리 

홈스 목사는 인종간 화해를 위해 기

도했다. 

다민족 외에 한인 차세대들도 기

도를 인도했다. 스티븐정 목사(리바

이벌교회), 제프현 목사(남가주사랑

의교회 EM), 김황신 목사(은혜한인

교회 EM), 이영복 목사(순 무브먼

트), 데니스콜 전도사(감사한인교

회) 등 영어권 차세대 사역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도했다.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16 

다민족기도대회, 작년에도 대다수

의 한인들과 극소수의 타인종이 모

여 기도회를 가졌지만 올해는 1500

여명이 참석해 인원동원에 아쉬움

을 남겼다. 그러나 단상에서 내놓는 

기도제목을 갖고 뜨겁게 기도를 하

는 모습은 기도회의 취지에 부합한 

모습이었다. 

다만 줄어든 인원과 다민족기도

대회라 불리기 민망할 정도의 타인

종 참석은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 차기 다민족 기도

대회의 개선점으로 남았다.
<박준호 기자>

2016 다민족기도대회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절반의 성과 2016 다민족기도대회
Heal Our Land! 주제로...타인종 참여도 낮아

GKYM(G l oba l  K ingdom 

Young-Adult Mission) 세계청년

선교대회가 12월 27일부터 30일까

지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올해

로 10회가 된 GKYM 대회는 이번

에 다시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강사는 OM창립자 조지 버워, 로

잔운동 총재 마이클오 등과 GKYM

을 이끌어가는 1.5세 목사들이 강의

를 맡는다. 선택강좌는 현장경험 있

는 선교사들이 선교적 말씀을 전하

며 도전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소그

룹 모임이 준비됐으며 하나님이 주

신 달란트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가 참가자들에게 주어질 달란트 쇼

가 계획돼 있다.  

주최측은 “GKYM이 선교운동이

며, 교회들이 함께 하는 교회운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년운

동”으로 “청년들이 이 대회에 중심

인 만큼 18세 이상 또는 대학생들

이 대회 대상이지만 1세 어른들도 

올 수 있으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

을 위해 GKYM Kids가 준비돼 있

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가 따로 

진행되며 저녁 집회는 연합으로 드

려진다”고 밝혔다. 

등록내용은 www.gkym.org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1차 등록

(10월말)이 숙식 포함으로 250달러

다. 대회 장소는 로체스터에 있는 

컨벤션센터이며 컨벤션에 붙어 있

는 하야트, 라디슨 호텔에서 숙소가 

준비된다. 

주최측은 이번 대회에 3000명 이

상 참가자들이 모일 것을 예상한다

며 “미동부와 캐나다에 많은 교회

들이 참여해 은혜 받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GKYM은 2008년 나이아가라에

서 시작해 꾸준히 북미한인교회 청

년들을 모아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는 대회로 

자리 잡아왔다. 북미 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는 1.5세, 2세가 

이끌어가는 대회로 나아가며 모든 

민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꿈꾸며 준비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5면에서 계속>

즉,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서 자연

스레 성전환자는 따라오고, 이제는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것만 합법화 

시키면 사실상 이슬람이 원하는 성

향의 사악한 정책이 미국 내에 자리

잡게 되는것입니다.  

백악관에 이미 입성한 성전환자

들이 미국의 미래를 보여준다

2015년 6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마자, 8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미국 최초로 성전환운동

가이자 성전환자(Raffi Gurspan)

를 백악관 중책인 인사과에 앉히고, 

9월에는 미국최초로 동성애자인 

Eric Fenning을 미국의 중책인 육

군참모총장(U.S. Army Secretary)

으로 뽑았고, 2016년 5월에는 미국

최초로 대통령들의 영적인 것을 자

문해주는 백악관의 “신앙자문인 위

원” 자리에 성전환 운동가 Barbara 

Satin(본명 David Satin)을 뽑았습

니다.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슬람과의 

친밀한 관계

힐러리는 오바마와 다를 바가 전

혀 없는 친이슬람정책을 펼칠 후보

자라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은 조사

들을 통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힐러리의 오른팔과 

같은 캠페인 매니저는 힐러리 옆에

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 여

성으로, 이슬람국가에서 잘 알려진 

독실한 무슬림 가족들이 있으며, 그

녀 역시 독실한 무슬림 여성입니다.  

결론 

 

2008년과 2012년에 우리가 했던 

실수(오바마를 다시 뽑은 실수)를 

또 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목

사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나라

의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상황이 안된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 오바마와 힐러리정부(

민주당)에서 자행되고 앞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악을 꼭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더 성행하면 그 악과 독의 열

매는 우리 자녀들이 먹게 될 것입니

다. 그것은 어느 부모도, 조모도 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저희 자녀들의 미

래가 여러분의 투표권에 달려있습

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많이 부족하고 

좀 썩었어도 소망이 있는 정당을 선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2016 남가주신학대학 연합 체율

대회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그레이스미션대학

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주장신대학

교, 국제개혁대학교가 참가해 축구, 

족구, 배구, 피구, 릴레이 등 경기를 

통해 자웅을 겨룸과 동시에 학교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는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가 영예

의 종합우승을, 월드미션대학교(총

장 송정명 박사)가 준우승을 차지

했다.

<박준호 기자>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해근 목사)가 지난 14일부

터 3일간 연합부흥집회를 가졌다.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서울송파 브니엘교회 담임 유병용 

목사를 강사로 뉴욕만백성교회에

서 열린 집회는 교협 산하 10개 교

회가 참여했다. 

10개 교회는 그리스도한인연합

감리교회(김영훈 목사), 뉴욕만백

성교회(이종범 목사), 뉴욕성결교

회(장석진 목사), 새생명커뮤니티

교회(김홍석 목사), 순복음새소망

교회(오조나단 목사), 스태튼아일

랜드연합장로교회(김명기 목사), 

스태튼아일랜드은혜장로교회(홍명

철 목사), 스태튼아일랜드중앙교회(

김성권 목사), 스태튼아일랜드한인

교회(정광원 목사), 온누리영광교

회(김해근 목사).

유병용 목사는 첫날 저녁 “성령

의 능력으로”(행1-6-8), 둘째날 새

벽 “기도”(눅18:1-8), 저녁 “축복의 

원리”(창32:24-29), 셋째 날 오전 “

기적의 신앙은”(요2:1-9), 저녁 “축

복의 열매”(삼하6:111)이라는 제목

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스태튼아일랜드교협>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제31회 성결포럼을 ‘복으로서 샬롬

의 성서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24일 오전 10시30분 권혁승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황의정 박사 사회로 열린 성결포

럼은 김광렬 박사(이사장)이 환영

의 말씀과 기도를 했으며 권혁승 

박사가 발제를 편요한 박사(본교 

교수)가 논찬을 했다.

권혁승 박사는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샬롬은 구원과 관련하여 

전인적이고도 통전적인 복 개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샬롬은 구약시대 은혜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복이며 제사장

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주

는 축복기도 속에서도 은혜와 함께 

평강은 핵심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샬롬은 개별적 상태보다는 상호간 

관계성이 강조되며 부분보다는 전

체성이 강조되는 통전적 성격을 지

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개인적인 샬롬은 하

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구원과 함

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실제적

인 복”이며 “공동체적 샬롬은 사회

의 가난하고 연약한 계틍 곧 고아

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주신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

에 머물지 말고 과제와 사명의 복

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도전 앞에 

서있다”며 “받은 복에서 주는 복으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이 샬롬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다음 세대 세우는 청년운동으로”

남가주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

“성령으로 새롭게” 강사 유병용 목사

‘복으로서 샬롬의 성서신학적 의미’

2016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집회를 마치고 강사(가운데)와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른쪽 

세 번째가 교협회장 김해근 목사.

미성대학교 주최 제31회 성결포럼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발제자 권혁승 박사, 네번째가 논찬자 편요한 박사

GKYM, 12월 27-30일 뉴욕 로체스터

종합우승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준우승 월드미션대학교

스태튼아일랜드교협 연합부흥집회

제31회 성결포럼, 발제자 권혁승 박사

제16회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김

석기 목사) 디너 후원의 밤 행사가 

‘갇힌 자에게 사랑을’이라는 주제

로 부에나팍 헤리티지 센터에서 성

황리에 열렸다. 

김석기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해 

동안 오네시모선교회의 여러분들

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을 찾아가게 하시고 함께 세우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섬기는 

자리에 두시고 사용해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음악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재소자 

가정과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의 소

망을 굳게 붙들고 일어섰으면 한

다”고 말했다. 

심선희 권사(오네시모 후원회장)

의 인사말씀과 강성규 목사(오네시

모 청소년부 목사)의 기도로 시작

된 후원의 밤은 구현화 사모(CCM

가수), 메조소프라노 정희숙 씨, 발

렌시아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연하

여 찬양했으며, 변성수 선교사(오

렌지카운티구치소 채플린), 멕시코 

센로이스 성경대학에서 사역하는 

샘 목사와 오스카 목사, 엘레나 헤

르난데스 선교사(테하차피 교도소 

채플린)가 간증했다. 

그리고 오네시모후원회 찬양팀

이 특별찬양을 했다. 이날 후원의 

밤은 정은표 목사의 축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갇힌 자에게 사랑을” 주제로
제16회 오네시모선교회 디너 후원의 밤 성황

제16회 오네시모 선교회 디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오네시모 후원회 찬양팀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마

지막 제 3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

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

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상태 목사 

인도로 기도 주효식 목사, 말씀 문

석호 목사, 통성기도, 광고 장현숙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사랑, 우애, 존

경”(롬12:9-13)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그림이 잘 팔리는 어느 화가

가 자신이 가짜 그림쟁이가 됐다는 

고백을 들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라며 “목회의 본질을 알지만 뛰어

다니다 보면 왜 목회를 하는지 스스

로 묻게 된다”고 말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며, 이웃을 형제처럼 사

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목회자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김용익 목사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업무보고, 회계보고, 안건토의의 순

으로 진행됐다. 

뉴욕목사회는 7월 25일 2차 임실

행위원회 이후 △성극 ‘삼손’ 관람 

△목회자자녀 장학금 수여 △체육

대회 등의 행사를 치렀으며 후반기 

행사로 특별연합기도회(24일), 베

어마운틴 산상기도회를 게획하고 

있다.

재정은 총수입 41,400.17달러, 총

지출 37,697.57달러, 잔액 3,702.60

달러로 보고했다. 목사회는 이번 회

기에 뉴욕청소년센터, 뉴욕한인회, 

네일협회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신입회원으로 김수경 목사(뉴

욕퀸즈교회 담임, ECA), 이창종 목

사(동서교회 담임, 미주예수교장로

교회 복음성회), 정인수 목사(뉴욕

좋은교회 담임, KAPC)를 소개했다.

이날 임실행위는 김홍석 목사의 

폐회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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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정규 신학교 M.Div 학위 졸업자나 2017년 6월 이전 졸업 예정자로 개

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이 

있는 자로 고시일자는 2017년 5월 12(금)-15일(월), 장소는 알라스카 

앵커리지다. 고시과목은 a)필기고시: 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

사, 헌법 b)제출고시: 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 c)면접고시. 

응시서류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신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이력서, 명함판 

사진 2장과 고시료 150달러를 내야 한다. 모든 서류 및 고시과목 원고

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8)986-8442/고시부서기 조성훈 목사(kfpcny@gmail.

com)

소프라노 에리카문 독창회
소프라노 에리카문 독창회가 싱글음반 발매 기념으로 10월 30일(주) 

오후 6시 플러싱 JHS 189 강당에서 열린다. 티켓은 10달러. 

▲문의: (718)414-4848 뉴욕목사회 제 3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거짓없는 사랑과 형제우애로 존경받자”
뉴욕목사회 제 3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두 여성목사(전희수, 권금주)가 

협력목회로 시작한 기쁨과영광교

회가 설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새성

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전희수 목사는 “지난 15년 간 3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간증하며 “

우리 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

음을 고백한다. 앞으로 15년의 비

전(R-부흥, E-교육, M-선교와 전

도)을 갖고 나가겠다. 1년 동안 증

축하면서 예배처소의 중요함을 절

실히 알게 됐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저녁 5시에 열린 입당

감사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김

홍석 목사(뉴욕교협부회장)의 기도 

후 백성용 안수집사가 성경봉독했

으며, 살렘찬양단(글로벌뉴욕여목

회)의 특송후 이종명 목사(뉴욕교

협 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이종명 목사는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행4:43-47)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세상에는 많은 교

회가 있어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

회는 초대교회”라며 “예배와 찬양

의 삶이 있는 초대교회는 ①말씀 

배우는 삶 ②서로 교제하는 삶 ③

서로 떡을 떼는 삶 ■기도에 전념

하는 삶이 있었다. 기쁨과영광교회

가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이 

놀라 두려워하며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월드밀알중창단의 헌금특송후 

조상숙 목사(글로벌커네티컷여목

회 회장)가 헌금 기도, 전희수 목사

가 인사 및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하나건설 한기남 사장과 최

재복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축사는 한재홍목사, 양승호 목사, 

방지각 목사가 했으며 방지각 목사

는 축사보다 권면을 하겠다며 “Let 

the church, Be the church"가 되

기 위한 교회모델 5가지(성막-오

직 예수, 광야교회-제자훈련, 노아

방주-오직 믿음, 회당-오직 말씀, 

초대교회-전도)를 소개하고 종교

개혁 5대 Sola(오직)인 예수, 말씀, 

믿음, 은혜,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

라고 말했다.

권금주 목사의 광고 후 박진하 

목사(뉴욕교협 총무)의 축도로 예

배를 마쳤다. 만찬기도는 김용욱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R-부흥, E-교육, M-선교와 전도”
기쁨과영광교회 설립15주년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롱 아 일 랜 드 연 합 감 리 교 회

(likumc, 담임 장재웅 목사)가 설립 

3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음악회

를 열었다.

지난 16일 저녁 5시 본당에서 열

린 예배는 장재웅 목사 사회로 기

도 김영주 목사, 성경봉독 니끼긴

스 집사, 말씀 이준훈 목사(“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창

3:1-13), 봉헌송 데이빗 패터슨&

정아 피터슨,  봉헌기도 김광일 목

사, 축사 이용연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트럼펫 연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합창과 4중주, 솔로, 4중창 등으로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찬양대와 뉴욕기독교방송국 찬양

대, 케리그마남성콰이어 등이 출연

했다.

참석자들은 “시온성과 같은 교

회”를 합창한 뒤 린다 베이츠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likumc 설립 38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특별연합기도회가 지난 24일 오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

서 열려 조국과 미국과 뉴욕과 차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

다. 

회장 김영환 목사는 “목사회는 

2016년을 ‘기도하며 섬기는 해’로 

정하고 기도해왔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야 할 때이며, 모여 기도할 때다. ‘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

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

여 기도하며, 기도회를 통해 뉴욕

교계가 죄를 회개하고 영성이 회복

돼 성령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

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총무 허윤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

된 예배와 기도회는 1부 예배에서 

장현숙 목사의 대표기도 후

부회계 안경순 목사의 성경봉독, 

신석환 목사(부활의새빛교회 담임)

의 설교(“예수의 스티그마타”, 갈

6:17)가 있었다.

이어진 기도회는 “청소년을 위한 

기도”임용수 목사), “조국과 조국통

일을 위한 기도”(박진하 목사), “대

선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한 기

도”(김홍석 목사), “뉴욕복음화와 

뉴욕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박준

열 목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김영환 목사는 “교협과 목사회를 

위해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했으

며,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

서를 마쳤다. 

제44회기 뉴욕목사회는 11월 산

상기도회를 남겨두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도하며 섬기는 해’실현
뉴욕목사회 특별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특별연합기도회 개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설립 3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지난 23일 오후 5시에 본 교회당에

서 열렸다. 

김승희 목사는 “지난 35년간 지

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35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는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려운 시간

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

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35

주년을 아름답게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끝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

고 도와주며 동거 동락한 성도님들

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김승희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새언약교회), 성

경봉독 최현준 목사(로뎀교회), 설

교 방지각 목사(뉴욕교협 증경회

장), 헌금기도 허윤준 목사(뉴욕전

도대 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초대교회의 7대 

운동”(행2:42-4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이란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라며,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7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초대교회

처럼 말씀 운동, 사랑 운동, 기도 운

동, 공동체 운동, 하나됨 운동, 새생

활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 뉴욕

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뉴욕초대교

회가 되라”고 부탁했다.

2부 임직식은 임직자와 교인 서

약, 안수기도, 공포, 임직패 증정, 

축송 뉴욕장로성가단, 임직자에게 

권면 손성대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교우들에게 권면 신현택 목

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축사 김용

걸 신부(뉴욕교협 증경회장), 기념

품 증정, 답사 송재구 장로, 인사 및 

광고 박종규 장로(준비위원장), 축

도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만찬기도 안창의 목사(뉴욕교협 증

경회장단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

다. 

임직자는 △장로 송재구 △명예

장로 백상진 △안수집사 김복영, 

김준식 △명예안수집사 박채기, 이

남권, 이영기, 이철재, 정종호, 정춘

희, 진창엽, 최세열 △권사 김혜선, 

박정숙, 이계희, 이복순, 이순복, 정

경화, 정명옥 △명예권사 강순화, 

오효병, 운영순 등 22명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뉴욕과 세계를 변화
뉴욕 초대교회 임직자들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

로)가 베어마운틴과 세븐레이크로 

1박2일 산상기도회 및 가을 단풍관

광을 다녀왔다.

17일 오전 8시 뉴욕을 출발한 일

행들은 베어마운틴과 델라웨어 강

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감상하며 포코노 키

스 프로덕션(대표 장용진 장로)의 

훈련원 키스 비전센터에 도착, 저

녁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동행한 임병남 목사(뉴욕

평화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으며 

18일 아침강의도 맡았다.  당일 오

전 10시 출발, 뉴호프에서 아이비

랜드 레일로드를 타고 마지막 코스

로 사과밭에 들렀으며 저녁 7시 뉴

욕에 도착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몸소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해주신 임병남 목사

님과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

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 1박2일 산상기도회 및 단풍관광
뉴욕장로연합회 산상기도회 참석자들이 단풍관광 중에 기념촬영 했다.

뉴욕초대교회 설립3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오는 31일 열리는 제 42회 정기총

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최창섭 목사) 사상 처음으로 완

전한 사전등록제를 결정했다. 

지난 17일까지 사전등록을 받은 

결과 138개 교회에서 교역자와 평

신도 대표 229명과 증경회장 8명

이 등록해 투표 가능한 총 대의원 

수는 237명이 됐다. 참고로 지난해 

총회에서는 195명이 투표한 바 있

다.

이전에도 사전등록제가 있었으

나 총회 당일 사유서를 내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를 없애고 사전등록한 총대만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회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ID를 지참해야 명

찰을 받아 총회장소에 입장할  수 

있다. 올해에는 회원교회뿐만 아니

라 증경회장에게도 사전등록을 받

았다.

이번 선거관위는 일체의 식사대

접과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

고 철저한 사전등록제를 한 것이 

큰 이슈로 남게 됐다. 선관위는 만

약 특정 후보가 식사나 금품을 제

공한 것이 밝혀지면 후보를 탈락시

키거나 당선후에도 당선무효를 시

키기로 후보들과 합의한 바 있다.  

사전등록한 237명의 명단은 교

협 웹사이트(http://nyckcg.org/)

에 공개돼 있다. 등록 명단중 교인

이 아닌 사람이 특정교회의 이름으

로 올라가 있거나, 특정 후보가 등

록비를 대납해 준 것을 아는 경우 

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42회기 정기총회 사전등록 237명 
10월 31일 프라미스교회...작년 총회보다 34명 많아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설립 38주년 감사음악회에서 찬양대가 합창하고 있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이병

홍 지회장과 김원기 이사가 북한의 

어린이 식량지원의 일환인 ‘사랑의 

빵집’(송모세 박사, 미국국적)을 방

문하고 돌아왔다.

이병홍 지회장은 “미동부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정성

을 모아 국제사랑재단 본부사역

(http://www.ilf2004.org)을 지원

했다”며, “중국 연길에서 운영 중인 

‘사랑의빵집’은 현재 제빵과 카페

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사랑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

을 나눠주기 위해 중국 국내법규에 

따라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업체”

라고 소개하고 “본 사업체는 국제

사랑 뉴욕지회 후원자들의 지원으

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사랑의빵집(사랑의카

페) 송모세 박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삶에

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부는 관

심 있는 교회나 개인의 연락을 기

다리고 있다. 

▲연락처: (917)225-2000(지회

장 이병홍 목사), (917)385-5021(

사무총장 송일권 목사)
<기사제공: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연길 사랑의빵집 방문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김원기 이사(왼쪽 첫 번째)와 이병홍 지회장(두 

번째)이 ‘사랑의빵집’을 방문했다. 맨오른쪽 송모세 박사.

기쁨과영광교회 설립15주년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념 촬영 했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

사)에서 주관하는 다민족 어린이 전

도 부흥회가 “Kids’ KINGDOM 

RALLY”를 주제로 10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에 있는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실시된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점점 감소

하고,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

들이 더 많아지는 요즈음, 다음 세

대의 복음화를 위한 어린이 전도 부

흥회가 실시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6년 다민족 어린이 전도 부흥

회는 LA 지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

는 다민족 어린이들을 초대해 예수

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예수님을 구

주로 믿고 구원받은 어린이들에게

는 선교적 사명으로 무장하는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영성과 비전을 중

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맞는 

재밌는 비디오(Fun video) 상영으

로 오픈해, 또감사선교교회 선교팀

의 블랙라이트 인형쇼, 린다문 전도

사가 이끄는 라이브 밴드의 뜨거운 

찬양과 율동, 바이올라신학교 교수

이며 CEF 디렉터였던 다니엘 엘리

옷 목사의 영성 깊은 복음의 메시지

와 구원초청, 칼로스 정 목사의 가

스펠 매직쇼, 존 여 전도사의 재미

있는 게임 등으로 즐겁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

며 대상은 K-6학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린이들은 누구라도 참

석할 수 있다. 

특별히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

에게 티셔츠와 구디백(Goody Beg)

이 선물로 주어진다. 자리가 한정돼 

있어 10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등

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전도협회

(213-382-1544 )나  이메일

(cefkorean@gmail.com)로 문의하

거나 www.cefkoc.com을 통해 안

내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어린이전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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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삼삼오오 찬양예배
LA지역 작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예배를 드

리며 친교를 나누는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올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인 30일 오후3시부터 하나크리스천센터(담임 이용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8090 찬양팀 가을콘서트”를 겸해서 열린다.

▲문의: (323) 934-0058이용욱 목사 

2017 YWAM 세미나 미니 DTS
2017 YWAM 세미나 미니 DTS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에 걸려 도미니카 선교베이스에서 개최된다. 지원자격은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seniordtsdr@gmail.

com)로 하면 된다.

▲문의: (808)345-0807, 333-2029, (301)655-2209

헌츠빌 지역 말씀과 찬양잔치
헌츠빌 메디슨 지역교회협의회가 후원하는 헌츠빌 지역 말씀과 찬

양잔치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11월 18일(금)부터 20일

(주)까지 헌츠빌침례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정근 목사(유니온교

회 원로, 미성대 명예총장)이며 홍순관 집사가 찬양한다.

▲문의: (256)880-2390, 425-3135

어린이전도협회 주관 다민족 어린이 전도 부흥회 Kids Kingdom Rally가 오는 

29일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있었던 부흥회모습

다민족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한다!
Kids Kingdom Rally...어린이전도 부흥회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온 가족을 위한 더불어 행복하기 세미나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가 주제강연을 인도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는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

지 온 가족을 위한 '더불어 행복하

기' 세미나를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세 어린 아이부

터 80대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연령대의 한인 150여 명이 참석

해 가족구성원 각자의 마음 속 행

복이 온 가족의 행복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강의를 맡은 수잔정 소아정

신과 전문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에 가족 중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했

다. 

주제 강의가 마친 후 이어진 선

택 강의는 안현미 선생이 ‘공감하

는 부부’라는 주제로, 폴윤 선생이 ‘

학부모교실’, 실비아권 선생이 ‘헬

시라이프’, 잔김 선생이 ‘스트레스 

메니지먼트’, 수잔정 박사가 ‘어린

이양육 팁’ 등의 주제로 나뉘어 참

석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수

업을 듣는 시간으로 소그룹 상담 

형태로 진행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날 부모님

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 전문카운슬러들이 이끄는 연

령별 '힐링플레이' 클래스를 준비하

기도 했다. 6세 미만의 자녀들을 위

해서는 그리기와 만들기 수업이 마

련됐으며, 6세 이상은 마음과 생각

을 미술로 표현하는 아트 워크샵, 

10세 이상은 자신의 고민들을 솔직

하게 표현하는 소그룹 상담의 시간

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커뮤니티

의 관심도 뜨거웠다. 한 한인 후원

자가 행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후

원금을 보내왔으며, 한인타운 내 

한 어린이집인 조이크리스찬차일

드케어 관계자들은 3세 미만의 어

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자원봉사에 지원하기도 했

다. 

행사 후원금을 전달한 이헌자씨

는 "지난 8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씀

을 자주 하셨다. 행사 주제가 같은 

내용인 것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고, 이를 기리며 작게나마 정성

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부서 

조나단강 디렉터는 "가족 전체가 

즐기는 행복한 하루로 세미나를 준

비했는데 한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며 "앞으로도 한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인가정상담소가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고 말

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소망포럼이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얼바인의 베델한인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비전채플에서 

300여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개최됐다. 

12시30분까지 진행된 이 포럼에

서 소망소사이어티는 4명의 전문

가들의 강연을 통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아들여야 하는가에 대

한 화두를 던지고 참가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망소

사이어티는 전 가주민들을 대상으

로 죽음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 비영리단체 COALITION 

for COMPASSIONATE CARE of 

CALIFORNIA와 MOU를 맺어 사

전의료 결정지침에 대한 다양한 자

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상속전문 박영선 변호사의 사회

로 진행된 포럼의 주제 강연은 호

그병원의 통증완화 프로그램부 담

당부장 빈센트 뉴엔 박사부터 시작

했다. 뉴엔 박사는 통증완화 프로

그램과 호스피스 케어가 중증환자

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암 전문의 안상훈 박사는 안락사

와 존엄사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절차를 걸쳐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호그병원의 엘렌김 

사회복지사는 생명연장장치로 불

리우는 영양공급관 삽입, 인공수액 

공급, 인공호흡기 삽입, 심폐소생

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유분자 소망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최근 소망소

사이어티가 한인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설문조사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여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죽음을 맞기 전에 항상 주변 

사람들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기

를 권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청중들이 참여해 강사들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온 가족을 위한 더불어 행복하기 세미나 

“죽음 맞기 전 주변사람들과 화해하라”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소망포럼이 베델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ANC온누리교회 제2대 담임 김

태형 목사 위임예배가 23일 오후 4

시 본 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인

랜드캠퍼스)는 “하나님께서 교회

를 축복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제

자 만드는 것”이라 언급하며 “차세

대 담임목사를 하면서 단독 담임목

사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다만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라는 부

르심에 순종하여 담임목사 임직을 

받게 된 것이다. ANC가 하나님나

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

며 그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호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위

임예배는 전지능 목사(ANC베이커

스필드 캠퍼스)가 기도를, ANC연

합성가대가 특송을 했다. 이어 최

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가 ‘일

하시는 하나님’(빌 1:6)이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목사위임 선언, 위

임서약, 성도서약, 선포가 있었으

며 신상준 장로가 위임패를 증정하

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유진소 목사(부산호산나교

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강

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축

사, 벤신 목사(탈벗신학대 교수)가 

권면, 브랜트 와싱크 목사(롱비치

CRC)가 회상, 김태형 목사가 인사

를 했다. 

이날 예배는 김태형 목사의 축도

로 마쳤다. 

ANC온누리교회 2대 담임 김태

형 목사는 11세 때 가족과 함께 미

국 이민을 와 LA에서 초등학교부

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1.5세이

다. 바이올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탈봇신학교에서 M.Div 학위를 그

리고 풀러신학교에서 Th.M 학위

를 취득했다. 로고스교회에서 교육

부를 담당하며 목회의 기초를 쌓았

고 중부영락교회 EM목회를 거쳐 

지난 1999년 1월 LA온누리교회

(ANC온누리교회 전신)에서 EM과 

교육부를 섬겨왔다. 

김 목사는 마음에 품고 있던 선

교의 부르심에 따라 2003년 캐나

다 원주민선교사로 파송받아 5년

간 선교사역을 했으며 미국으로 돌

아와 한어권 선교담당 목사로 3년 

사역하고 지난 2011년부터 ANC온

누리교회 카운실 결정으로 차세대 

담임목사로 사역해왔다.
<박준호 기자>

제2대 담임 김태형 목사 위임예배
ANC온누리교회...2011년부터 차세대담임 사역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1-80세 150여명 참석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소망포럼 성황

ANC온누리교회는 김태형 제2대 담임목사 위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측상단 타원안은 김태형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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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이 가속화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 감소 추세에 맞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101회 정기총회에 보고 된 

예장통합의 영·유아·유치부, 아동

부, 중·고등부의 총 인원(2015년 12

월 기준)은 40만7967명으로 전년

에 비해 1만6484명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는 아동부로 7844

명이 줄었고, 다음으로 중·고등부 

5564명, 영·유아·유치부 3076명 순

이었다.  

예장통합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감소했다. 저출

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큰 영

향을 미쳤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

통계’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

울의 유·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지난 4월 1일 기준 107만7020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7443명 줄어

들었다. 이 추세라면 서울의 학생 

수는 향후 1∼2년 사이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장통합은 이와 같은 현실이 피

할 수 없는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

이 하고 신앙본질의 회복, 교육 콘

텐츠 개발, 교육담당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18

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신교회에서 

교단 소속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 

및 교사들을 초청해 교육목회세미

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영택 

전 총회장은 “다음세대뿐 아니라 

전체 교우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각 부서별

로 2017년에 실천할 교육프로그램

과 교사지침 등도 제시됐다.

아동부의 경우 ‘한 가지 주제로 

설교와 성경공부, 후속활동을 진행

해 어린이의 말씀이해 돕기’ ‘교회

력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드려 절

기에 대한 이해 돕기’ ‘연 2회 이상 

전 세대 예배를 드려 신앙계승에 

힘쓰기’ ‘어린이 축제를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기’ 등이 소개됐다. 이 

외에 어린이 인성교육과 청소년 자

유학기제 활용법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예장통합은 또 최근 교단 산하 또

는 소속 교인이 대표로 있는 기독

대안학교의 교장들을 초청해 기독

대안학교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장

으로 선출된 정태일(사랑방공동체

학교) 목사는 “교회학교의 학생들

이 곧 기독교대안학교의 구성원이 

된다”며 “협의회는 학교 간 정보교

환과 교단 및 교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당국과의 정책 협의 등을 담당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로회신학대 박상진(기독교교

육과) 교수는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생과 부모들이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필요로 한

다면 교회학교는 살아남을 것”이라

며 “기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

식 확산과 교육과정 및 교사의 수

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가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 강

화 방침을 철회했다. 충분한 의견수

렴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

인 데다 의료계와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는 정

부의 졸속 행정에 우려를 표하며 

불법낙태 근절과 생명 존중을 위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

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

고 이를 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

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조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는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돼 있어 개정

안이 통과되면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성폭행

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이 

아니면 낙태는 불법이다. 보건복지

부는 그러나 여성·사회단체와 의료

계가 낙태죄 폐지까지 요구하며 강

력 반발하자 19일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낙태에 반대해온 교계

와 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성

경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렘 1:5)”라

는 말씀처럼 태아도 생명체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한 해 17만여 건

의 낙태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

는 “여성뿐 아니라 뱃속의 아이도 

고귀한 생명체인데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낙태가 

여성에게만 혹독한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낙태 시술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몸을 건드리기에 육체적·정신적 후

유증을 동반한다”며 “상담을 해보

면 낙태 후 정신분열증, 자살충동, 

우울증 등으로 오랜 시간 괴로워하

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강

화를 넘어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 및 양육

에서 남성의 법적 책임 강화, 미혼

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원, 생명 

윤리를 강조한 성교육 실시 등이 

있어야만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락 목사는 “책임 있는 성관

계와 생명 윤리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낙태반대 운동

을 해온 새생명사랑회 대표 김길수 

목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

과 자살률 등 우리나라에선 생명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며 “무

엇보다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교

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도 더욱 절실하다. 선진국에서는 미

혼모가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보호

해주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

한다. 특히 미국과 노르웨이, 스웨

덴은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책임지

지 않으면 공권력이 나서서 양육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이승구 교수는 “최근엔 입양절차

가 까다로워져 미혼모가 자녀를 낳

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무엇

보다 미혼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이 많아져야 하

고 교회 공동체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반대 운동을 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의사의 본분은 생명을 살

리는 것인데 낙태는 기본적으로 엄

마 뱃속에서 잘 자라는 아기를 죽이

는 행위”라면서 “의사로서 낙태를 

합법화시키자는 주장은 창피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

회교육부(부장 김기성 목사)가 24

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

에서 ‘2017년 총회교육주제심포지

엄’을 개최했다.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주

제발제에서 “슈퍼 인공지능(AI)의 

발달, 4차 산업시대의 도래 등 세기

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우리가 걸어

가야 할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체제를 

예배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전환

하고 교육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서는 오정호(대전 새로남

교회) 목사, 박용규 라은성 함영주 

김희자 총신대 교수가 ‘21세기의 

참된 장로교인상과 교회교육’ ‘종교

개혁 정신이 21세기 한국교회와 교

회교육에 주는 의미’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오 목사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진정한 

제자도의 실천이자 참된 장로교인

의 모습”이라며 “모든 성도들이 예

수님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을 다하여 따라야 한다”고 강

조했다.

“현재 북방선교방송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2016년 12월에 가청

범위에서 벗어나 한반도에서는 들

을 수 없게 됩니다… 청중들이 방송

을 듣는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단파 라디오를 통해 20년 넘게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TWR북방선교방송(대표 성훈경 목

사)이 21일 ‘긴급 기도제목’을 배포

했다.  

대표인 성 목사는 “단파 방송은 

태양 흑점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주

파수 변경이 필수적”이라며 “국제 

주파수 관리국에 새로운 주파수

(7500㎑)사용을 신청했는데,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기도 요

청 배경을 설명했다. 

TWR북방선교방송의 가청범위. 

현 주파수로는 가청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몽골에까지 이른다.

태양 흑점은 태양 표면에 나타나

는 어두운 반점이다. 흑점의 개수나 

크기는 대략 11년 주기로 증감하는

데, 이때 태양 자기장이 지구 대기

의 전리층을 교란시킨다. 이 때문에 

전리층 반사를 이용해 전파를 보내

는 단파 방송인 TWR북방선교방송

은 주파수를 바꿔줘야 기존 가청권

에 복음 전파를 이어갈 수 있다. 

성 목사는 “현 주파수(9910㎑)로

는 오는 11월까지 북한 전지역에 

걸쳐 청취 감도가 ‘좋음’으로 나타

난다(위 사진)”면서 “하지만 12월

부터 1월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거

의 들을 수 없는 상황(아래 사진)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주파수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

다”고 설명했다. 

TWR북방선교방송 자료에 따르

면 현 주파수의 가청범위는 오는 

11월까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

아 몽골에까지 이르지만 12월에는 

가청범위가 한반도까지 미치지 못

한다. 

TWR의 가청범위. 현 주파수를 

유지할 경우, 태양의 흑점 현상 때

문에 가청 범위가 한반도에도 이르

지 못하게 된다.

성 목사는 “주파수 변경이 이뤄

지지 않을 경우, 현재 방송을 듣고 

있는 북쪽의 청취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주파수 변경이 

적시에 이뤄져 복음 전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기도를 요

청했다.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온데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도 우

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

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

호와의 증인’ 신자 A씨 등 3명에 대

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종종 나왔지만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총무 김대덕 목사는 

19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

도 휴전 상황과 국가안보를 감안할 

때 종교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타 종교들과의 형평

성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법원 판례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고,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내

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7월 종교

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

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헌법재

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에 걸쳐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철저

한 국토방위로 보장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국토방위는 적극적인 

국방 의무 참여와 이행에서 오는 

것”이라며 병역의무 준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 군복무에 대한 필

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남기평 총무

는 “종교적 양심을 떠나 여러 방식

으로 군 복무의 길이 열리길 바란

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

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5723명이

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

는 5686명(99.4%)에 달한다. 

‘위기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란 성경의 가르침과 개

혁주의 신학을 계승, 사변화된 신학

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

이다. 백석대 백석정신아카데미는 

24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제9

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을 개최

하고 ‘개혁주의생명신학과 한국교

회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

최했다.

주강사로 초청된 미국 칼빈신학

대학원 줄 메이던블릭 총장은 “미

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직면한 위

기는 영적 위기이며 항상 그래왔

다”며 “성경적 치료법은 우리 자신

의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

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대한 치료법은 고

백과 회개, 즉 개인적·공동체적 고

백과 회개로 시작한다”며 “악한 길

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역대하 7장14절

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고 말했다. 

메이던블릭 총장은 이른바 ‘튤립

교리(TULIP·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로 불리는 개혁주의 5

대 원리는 성경적 치료책을 제공하

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목사도 “한

국교회 쇠퇴기에는 목회의 목표와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며 “이제는 

교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

자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시급하

다. 경건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야말

로 개혁주의신학이 갖고 있는 중요

한 목표”라고 말했다.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는 한국교

회 개혁을 위해 신학, 목회자의 영

적 지도력, 성경에 기초한 본질의 

회복 등을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이화여대 대강당에

서 열린 채플.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단상에 자리한 최경희 총

장을 향해 “해방이화, 총장사퇴”를 

외쳤다. 최 총장이 자리를 빠져나가

자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

를 드린다. 농성이 80일 넘게 이어

져오는 동안 채플은 한번도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몇 번의 채플에서 

요구안을 적은 피켓을 들었을 뿐 

어떤 돌발행동도 하지 않았다. 예수

님을 믿지 않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대에 남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존

중한 것이다. 

한국에 온 최초의 여성 선교사 메

리 스크랜턴(1832-1909)은 1886년 

봄 길가에 버려진 소녀를 발견하고 

소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한다. 이대는 예수님이 그러했듯 ‘

낮은 자’를 위해 시작했다. 지금도 

이대 교목실은 ‘창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대학생활 전

반에 직·간접적으로 구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매일 채플 예배가 

열리고 학생들은 종합대학에서 가

장 많은 8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역대 총장들도 될 수 있으

면 채플을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이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이

대의 정체성은 채플을 통해 전승된

다”고 했다. 

이번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채플 특혜 논란

이 일기도 했지만 이 역시 단순 해

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방

송사가 ‘최순실 딸’ 학점 특혜 의혹

을 보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된 

성적표의 화질이 좋지 않아 채플 

학점으로 표기된 ‘0’이 학점을 이수

했을 때 적용되는 ‘1’로 비춰졌던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진상

조사위원회도 채플 특혜 의혹을 제

기했었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목실에서의 자료와 성적표를 면

밀히 조사해 0점 처리를 확인했다”

고 밝혔다.

최 총장의 사퇴로 이대 사태가 새

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몇몇 교수들

은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마다 마련된 기도실에서 개인적으
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이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지

금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앞으

로 이대가 신뢰감을 주고, 학생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낙태와 영아유기 등 극단적 선택

을 하는 미혼모를 출산 전부터 체

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출생

신고를 강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이 같은 미혼모가 급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는 ‘곤경

에 처한 임산부 지원 및 비밀출산 

관한 법(가칭) 제정’ 운동에 나선다

고 25일 밝혔다. 

주사랑공동체는 아동의 권익 증

진을 목적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들

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주사랑공동체의 ‘연도별 베이비

박스 현황’에 따르면 ‘개정 입양특

례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이 급증했다. 베이비박스의 보호건

수는 박스가 처음 설치된 2010년 4

건, 2011년 37건이었으나 개정 입

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79

건, 2013년에는 252건으로 급증했

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

건과 278건을 보였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역 

담당자인 조태승 목사는 “베이비박

스 아기들의 엄마는 대부분 미혼모

이고, 이 중 10대 미혼모가 50-60% 

정도”라면서 “특히 10대는 임신사

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두려워하고, 

20대 이상의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

과 생계문제 등의 어려움을 토로한

다”고 덧붙였다.  

주사랑공동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생신고 제도뿐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

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 전 자신의 임신 사

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각종 정보

와 서비스를 익명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할 경우 

친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

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또 출산 기록을 숨

기고 싶은 친생모의 출산기록은 외

부에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에

서 관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낙태 및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익

명출산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14년 ‘비밀출산법’을 제

정해 임신여성을 지원하고 임신여

성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프

랑스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낼 수 있

는 ‘익명출산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가 미

혼모와 그 아기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최초 또는 최선의 선

택이 돼선 안 된다”며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다

양한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미혼모들을 상담하

고 이들이 양육을 선택하면 분유비 

등 양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

한다.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24일 

열린 성도덕법정책연구회에서 “신

학 과학 의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

해 정교한 동성애 반대논리를 만들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외국 전

문 자료를 갖춘 도서관 구축이 시급

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의 법적 윤리적 의학적 신

학적 폐해를 알리고 총체적으로 대

응할 전문가 집단이 본격적인 활동

에 착수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

승규 전 법무부장관,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 하재성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등 전문가 30여명은 24

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에서 

성도덕법정책연구회 첫 전체모임

을 갖고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의 

실체를 알리는 연구 작업에 주력키

로 했다. 

심동섭 소망교도소장은 “최근 영

국과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들

이 어떻게 동성애 이슈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지 집중 분석했다”면서 “

여러 곳을 방문한 뒤 내린 결론은 

동성애 반대에 나서는 사람만 나서

고 나머지 교회들은 당면 문제에 매

몰돼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서구 국

가들이 문화제국주의를 앞세워 동

성애를 강요하는 형국”이라면서 “

한국교회는 성도덕법정책연구회 

등과 함께 동성애가 국가를 망치고 

인간성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념임

을 알리고 문화제국주의적 발상에 

적극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줄어드는‘다음세대’붙잡기 잰걸음

빛 못보는 태아 한 해 17만…생명존중 근본대책 세워야

“4차 산업시대,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의 좌표”

‘태양 흑점’이 대북선교방송 방해꾼?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 무죄, 타종교와 형평 어긋나”

“위기의 한국교회, 튤립이 성경적 치료법 제공”

논란 중에도 채플 통해 이어지는 ‘스크랜턴 정신’

“미혼모 극단적 선택 없게…법으로 출산도와야”

동성애 문제 총체적 대응할 전문가집단 떴다

예장통합 맞춤형 대책 마련

교계 “정부 낙태 처벌 강화 오락가락”

예장합동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

TWR북방선교방송, ‘주파수 변경’ 위해 긴급기도 요청

교계 우려 목소리 “종교 자유는 국토방위로 보장돼”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백석대서

이화여대 채플의 오해

‘베이비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 법 제정 운동

성도덕법정책연구회 첫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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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회의 좌파들이 이슬람

을 더 지지합니다. 좌익과 이슬람

의 불순한 동맹(unholy alliance of 

Left and Islam)은 전 세계적인 현

상입니다.  북한 핵은 이슬람 국가

인 파키스탄과 이란의 도움이 없

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본서는 ISIS(이라크와 시리아 

이슬람국가) 등장의 원인은 수니

파와 시아파의 내분이 일차적 원

인이고, 서구와 미국의 침공은 이

차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시

리아의 “더러운 전쟁”은 양파의 대

리전인데, 서구와 러시아가 개입,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하는데 자칫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

려합니다. 

3. 이슬람 테러는 이슬람이 아니

라고 주장하지만, 테러이론은 이슬

람 교리, 코란, 역사의 산물입니다. 

다만 온건 무슬림이 85%이상 되

는데, 테러분자들은 과격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행동으로 옮긴 것입

니다. 

4. 20세기는 공산주의라는 무신

론적 이데올로기가 전세계 공산화

를 시도하였는데, 21세기 세계는 

종교적 집단주의이며 전체주의인 

알카에다와  ISIS라는 종교테러집

단이 세계를 이슬람으로 복종시키

든지, 다 멸절시키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와 캄보디아 

킬링필드 때, 좌파 지식인들이 범

한 오류를 소개합니다.  

 “2차 대전 직전, 미국의 좌파 지

식인들은 나치 히틀러와 일본의 

군국주의를 좋게 보고, 미국의 전

쟁 개입을 반대하였다. 1975년 폴 

포트의 공산 정권이 대량 학살하

는 사실을 프랑스 신부 프란시스

코 퐁쇼는 죽음을 무릅쓰고 국제 

사회에 알렸다. 그러나 좌파 지식

인 노암 촘스키 같은 자들은 그것

을 극구 부인하였다. 우리도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아랍어

를 알고 코란을 읽고, 무슬림 이민

은 거절할 수 없지만 집

단주의, 비민주적 이데

올로기인 이슬람을 막

는 길은 종교를 국교가 

아닌 개인의 것으로, 정

교분리라고 판단했습니

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

들은 제퍼슨의 세속주

의적 헌법초안을 반대

했습니다. 그는 일찍 이

슬람의 무서움을 간파

한 최초의 미국인입니

다. 

치앙마이에서 전호진

hjjun01@hanmail.net

이슬람 선교전문가 전호진 박사의  “ISIS정체와 야망: 뉴욕에서 보

자!”가 최근 출간됐다. 전 박사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본지에 보

내왔다. 책은 미주내 한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ISIS정체와 야망: 뉴욕에서 보자!” 내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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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그런즉 믿음, ○○, 사랑, 이 세 가지는…(고전13:13).

3. 적의 화살 등을 막기 위하여 입던 옷?(출28:32).

6.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고전7:22).

7. 이새의 둘째 아들, 다윗의 형(삼상16:8).

9. 더 없이 존귀함(삼하22:14).

10. 사물의 기본이 되는 문(대하23:5).

12. 정승, 우리나라 식으로 장관(창12:15).

14. 흙으로 초벌 구운 위에 오짓물을 입혀 구운 병(렘19:1).

17. 서로 바싹 달라붙음(민4:19).

18.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순함(약3:17).

19.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행4:36).

22. 명절(출5:1).

24. 한나절에 밭을 갊(삼상14:14).

26.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창35:20).

27.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 중 으뜸 되는 사람(렘52:24).

29. 국가의 주권을 가진 사람(민24:19).

30. 둘째 아들(창41:52).

31. 유대 남쪽에 있던 성으로서 헤브론의 서북쪽에 있다(수15:40).

<세로 푸는 열쇠>
2. 종작없이 스스로 잘난 체 함(시38:16).

3. 생각할 사이도 없이 급히, 졸지에(민12:4).

4.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준 새(민속).

5. 물음에 대답함(창35:3).

7. 상급의 관청(마26:3).

8. 어떠한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행17:9).

11.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일(잠13:24).

13.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신18:11).

14. 성령강림절(행2:1).

15. 전쟁 때 쓰는 무기(대상10:5).

16. 나라의 권력(단2:44).

20. 제사장직을 맡길 때 드리는 제사(레7:37).

21. 거룩한 날(사58:13).

23.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라(사9:6).

24. 반(班)의 일을 보는 사람(대상27:2).

25. 일정한 거리를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사람(전9:11).

27. 임금이 거처하는 집(에2:19).

28. 사라의 옛 이름(창11:2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145)

십자말 정답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헌금을 하나

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감

사드리며~

안녕하십니까? 매순간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 

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

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

을지어다"(엡1:2).  

기도와 사랑,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시니... 너무나 감사

하고 큰 힘이 됩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 되도록, 기도-

말씀-예배-섬김-전도-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소식과 

또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거리의 

교회" 예배 참여와, 급식 섬김을 경험하

게 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이후 요즘은, "쇼 & 빌

라고샤그(소금과빛) 교회" 주일 예배 후 

배식을 돕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지

도자가 아니다. 오늘 오후의 지도자다”

는 말이 있지요. 어릴 때부터 섬김을 통

해 성장해가고, 훈련하며,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당/ 월요일: 허타르 역 다

리 밑/ 화요일: 남부역/ 영육간의 예배

와 급식 위해 기도해주세요.

2. "할렐루야 팀(토요일)"과 "다니엘 

팀(수요일)"으로 나눠, 노베르트 선생님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금요일 학교 다

녀온 후에는 교회에 와서 어린이 제자

훈련(기숙사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부

다페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치

타델라)에 올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

니 애국심을 갖더군요. 새벽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와 나름 기도하고, 아이들

이 조용히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입니

다. 주여...!

3. 집시가족은 서로 보호와 관습으로 

근친상간이 많아 난독증, 자폐증, 장애

자가 많은 편입니다. 한 가족은 8명의 

자녀 중 5명이 학교를 가는데, 4명이 특

수학교에 다녀, 저희가 학교방문을 했

어요. 담임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습시

간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니 얼마나 좋

아하는지... 감사했습니다.

4. 새 가족(세레나, 졸탄, 마르코, 세

비)이 요즘 열심히 성경공부, 토요영어

학교, 주일학교에 나옵니다. 졸탄은 16

살인데 초등학교(8년) 과정은 끝냈고, 

직업학교를 다니려 합니다. 금연위해 

기도해주세요. "살라쉬 동네"와 "회쉬 

동네"가 아닌, 바로 저희 동네에서 왔다

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5.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두 번 째 "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헝가리

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98일간 프로

그램으로 하는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와 감동이 많아 서로 나누며 진행합니

다.

6. 저희 예배당 뒷마당에 창고를 짓

고, 또 추수한 포도로 성찬식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벽을 새로 쌓았

는데, 저희 부부는 재료를 사서 나르고, 

산도르, 베틀란, 피쉬티가 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

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

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

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

리라"(사58:12). 

시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예감하며 유비무환 하고

자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도 건

강하시며, 각자 기도하는 것 주께서 이

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

경하며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1면에서 계속>

불연속

점차 기존의 상황 속에 작

동하던 일들이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리더에

게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때

론 긴장을 발생시킨다. 이 시

기 리더는 이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

랫동안 실행되던 전통과 가치

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불변

하는 영원한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면, 리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

라도 변화에 대한 시도와 수용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탈

변화는 리더뿐 아니라 공동체 일원 전체

에게 충격을 가져온다. 심하면 리더 자신

이 이탈하거나 낙오하게 되고, 적게는 감

당치 못하는 공동체원 소수의 이탈이 발생

하게 된다. 이탈하는 공동체원을 보는 것

은 공동체 자체와 리더에게 또 한 번의 충

격이 된다. 이 시기는 가치관의 싸움이 일

어날뿐더러, 권력을 놓고 싸우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리더는 이 격변기에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창조적 대응법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상과 수용이 요구된

다.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를 공동체원에게 전인적으로 설득할 수 있

는지 반복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과도기(내적변화)

가장 힘든 단계다. 이전 시기의 안정성

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통제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무슨 일

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 드

물어진다. 이정표가 없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임

시적인 일이나 조직에 사람이 몰려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리더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나, 그렇다고 안정감만을 제공

하는 근시안적인 대응법으로 공동체를 취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시기를 

위해 버텨야 한다.

 

재형성

교회가 불연속성, 이탈, 과도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틀을 다시금 고안해 내려할 때 

재형성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

는 전통을 재창조하고 참신한 안정성을 발

견하는 시기다. 새로운 구조와 역할 가운

데서 교회는 새로운 틀을 입게 된다. 말씀

이 중심이 돼 삶이 재정립되고, 새로운 언

어, 새로운 역할과 규칙이 등장한다. 다시 

소규모의 안정기를 시작할 시기가 된다.

이탈과 과도기를 잘 버티며, 재형성의 

장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리더들에

게 마련된 역할이다. 창조성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리더 자신의 육적 영

적 기초체력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필요불가

결한 변화의 각 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변화를 예고하고 각자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갑작

스레 변화에 돌입한 교회라 한다면, 자신

이 처한 단계가 어디인지 분석하고, 적어

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과 심리적 준비

를 진행해야 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편지  

2

1110

31 4

6

5

7 8

9

1312 14 15

18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

16

소
 

망
 

 
갑

 
옷

 
 

제
 

 
응

 

 
자

 
유

 
자

 
 

아
 

비
 

나
 

답
 

지
 

존
 

 
기

 
초

 
문

 
 

머
 

 
 

대
 

신
 

 
달

 
 

오
 

지
 

병
 

국
 

 
접

 
근

 
 

양
 

순
 

 
기

 
권

 

위
 

자
 

 
성

 
 

절
 

기
 

 
 

임
 

 
반

 
일

 
경

 
 

묘
 

비
 

대
 

제
 

사
 

장
 

 
주

 
권

 
자

 
 

궐
 

 
래

 
 

차
 

자
 

 
라

 
맘

 

2

11
10 3

1
4

6

5

7
8

9

13
12

14
15

18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 16

교회공동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 재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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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구체적인 특

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장소는 “바알을 격파하다, 바알을 흩으셨다”

라는 뜻으로 다윗이 새롭게 만든 지명입니

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명으로 칭하게 된 이

유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

입니다. 사울왕은 크게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

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서 좀 잘되거나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금

방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

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삼하5:20) 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까,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본문에

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은 항상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

이 공격해올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

게로 올라가리이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

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단정코, 반

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아

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

람은 항상 승리하게 돼있습니다. “기도한다”

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구체적

인 증거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

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돼

야하겠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삼하5:17-19) 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성해지

는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우상을 멀

리 치우는 것입니다. 본문에 “치웠다”는 뜻

은 “불태워버리다”는 뜻으로 우상을 미련없

이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시제가 “미완료”

형으로써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

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

게 패하면서 가져온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

습니다. 돈을 들여 만들고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버리고 갔으니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없이 불태워버렸습니

다. 미련을 버리고 우상을 과감히 없애 버릴 

때 우리는 더욱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우상을 나에

게 두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삼하5:21) 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성

도는 먼저 기도할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다윗은 이미 첫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블레셋을 완전히 물

리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

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네 손에 붙

일 테니 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올

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블레셋을 급습하라는 기습작전을 가

르쳐주셨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이에 다윗

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했습니다(25절). 항

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함께 하

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삼하5:22-25) 목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

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 승리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

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

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무엇보

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

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고르고 고른 3만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유다로 갔습니다. 여

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

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

회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

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에 정성을 쏟느냐를 

보면 신앙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삼하6:1-5) 

본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웃사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

고 해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

고 아무리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웃사는 죽게 된 첫째 이유는, 법궤는 반

드시 제사장과 구별된 레위인의 어깨에 메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사람들이 물건 실어 

나를 때 쓰는 방법으로 법궤를 수레에 실고 

날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업신여

기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나 받는 자나 늘 경외함을 지녀야 합니다.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삼하6:6-1) 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새로운 이야기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

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Critical Socio-

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

can Christian Education)”는 한인교회

교육이 아닌 한인기독교교육(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의

한(by)/에 대한(toward) 비평적 사회학

적 해석(Critical Sociological Interpre-

tation)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기독교

교육에 대해(criticism toward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한인기독교교육이 사회를 향해(criti-

cism by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

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

적인 일련의 관여(Involvement)”를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인 담론들에서는 주로 “사회

문제들(social issues)”로 종합적으로 불

려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

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은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성별, 성적지향, 인종에 

따른 각종 차별의 문제, 인간 존엄성과 

권리의 문제, 후기제국주의의 문제, 빈곤

의 문제 등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

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는 각종 세속적 가

치들 즉 물질 만능주의, 경쟁주의, 성공지

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기주의, 사대주

의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깨어지

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 어떻

게 한인기독교교육에 의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대한 비평적 사회학적 해

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상관할 지 이제부

터 하나하나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물질만능주

의(Mormonism)”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편의상 구분하여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제

들과 그 기저가 되는 세속 가치들은 사실 

현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

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

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와 경제정의의 문제와도 깊

은 연관이 있는 물질만능주의라는 세속

가치는 사실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와는 

정반대로 상치하는 것임을 굳이 강조하

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

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가 

우리의 기독교교육 내에도 팽배해 있다

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바, 분명 기독교 전체의 급속한 세

속화에 있으며, 기독교 교육이 세속가치

들과의 타협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막강한 세속 가치들의 물결

을 막아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약한 탓

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휩쓸려가면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게 되고, 어느 샌

가 그 물결의 몸을 맡기는 것이 어색하

지 않고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렇다

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기독교교육 내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우리 사역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교육을 

펼쳐야만 하는가?”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만능주의에 대

한 문제제기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깨어지고 뒤틀리고 불의하

고 불건전한 것임을 정확하게 단호하게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한 교회학교에, 평온한 기

독교학교에, 잘 진행되는 선교단체에, 단

란한 가정에 괜히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지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돌을 던지자는 것

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행보들이 

깨어지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안정성 밑에 있는 물질만능주의가 궁극

적으로는 우리 다음세대들의 진정 아름

답고 의로운 삶과 인생을 깨뜨리는 것임

을 깨닫는다면, 잠시의 흔들림이야말로 

진정한 “샬롬”으로 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물질만능주

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우

리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만

능주의의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

교육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

로 여기고 있으며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부지불식간에 마

치 기독교교육의 가치와 물질만능주의

의 가치가 한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위

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

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기독교교육 내 팽배

한 물질만능주의의 가치에 대해 침묵하

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를 비판

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사실 문

제제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것

은 비교적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보

다 어려운 것은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 

즉 물질만능주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대

안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

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에서 쭉 그래왔

지만, 이 시대에 특히 어디에서나 너무나 

확고한 가치가 되어버린 “돈이 전부다”

라는 생각들은 웬만해서는 대항하기 어

렵고, 뒤집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

실입니다. 

교회나, 기독교학교나, 기독교단체나, 

가정이나 사실 자본주의사회를 기반으

로 존속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

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니까요. 이에 어떠한 기독교적 대항가치

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우리가 교육해야 할 내용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원리들이 중

요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물질적 번영 자체가 죄

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

까요. 문제는 돈과 부의 추구를 인간 삶

의 가치 위에 두는 것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돈과 부의 가치를 하나님 위에 두

는 것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부를 허락하신 장본인

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

제적 물질적 부 그 자체를 경배하고, 모

든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자 허락하

신 경제적 물질적 번영을 일부의 인간들

이 다른 많은 인간들을 소외시키고 억누

르는데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

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동

시에 섬겨서는 안되며, 돈 자체가 아니

라 돈을 우상시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분

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물

질적 부와 번영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해 

이웃을 해하고 인간들을 대상화하고 하

나님을 도외시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먼저 이를 대한 

확고한 분별력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합

니다. 또한 금전 및 경제적 힘을 이웃과 

인간사회 전반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것

으로 혹은 그것을 위해 이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것을 나누고 이웃

들에게도 그것을 위한 기회들을 챙겨주

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

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귀한 가치임

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궁극적

으로 경제적 번영을 위해 힘겨운 이민의 

삶을 선택했을 많은 이들을 섬기는 한인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

육을 더욱 확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4)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경각심 불러일으켜야

확고한 분별력 갖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가르쳐야



찬양사역자 박숙희 선교사의 

음반 ‘주의나라 되게 하소서’가 

출시됐다. 

이번 음반은 타이틀곡 ‘주의나

라 되게 하소서’, ‘부르심’, ‘나를 

통하여’, ‘십자가 그 길’, ‘부름받

아 나선 이몸’, ‘그 사랑이 내 안

에 있네’ 등 한국작사 작곡가의 

곡들과 태국 곡에 작사가 추인수 

씨가 가사를 붙인 ‘홀로 하나이

신’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박수영 태국선교사의 아내이

기도 한 박숙희 선교사는 “이 찬

양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

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과 같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박숙희 선교사는 현재 

△태국선교교회의 부흥을 위하

여 △태국 카타콤 교회의 부흥과 

람캄행 대학교에서 오는 태신자

들이 교회에 잘 정착되고, 티라

왓 전도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

하여 △글로리아 뮤직법인(태국 

대학생을 위한 문화학교)을 통하

여 태국 영혼들에게 음악교육과 

한류문화교육의 기회와 복음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

하도록 △글로리아 뮤직법인의 

음악교육과정과 언어학습과정에 

필요한 교사인력(장, 단기 사역

자)과 재정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소서 △카타

콤대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

별히 람캄행대학교에서 오는 새

로운 태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

되도, △파송교회를 속히 세워주

시고 부족한 선교비가 은혜가운

데 잘 채워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경이와 진혁이의 대

학진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

되고, 자녀들의 대학학비를 위한 

후원자를 세워주소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이어지는 

찬양사역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후원교회와 후원

자들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교감이 끊이지 않도록 등

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

다.

▲박수영 박숙희 선교사 후원

계 좌 는  B a n k  o f 

America(sooyoung Park) 

325065648108이며 연락처는 

6 6 - 9 5 - 2 7 0 - 7 4 8 7 ( 태 국 ) , 

82-10-5702-0152(한국)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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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나 메디캘(남

가주)을 소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무료로 병원까

지 통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남가주

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메디컬 무료병원서비

스 ‘하모니 메디컬 트랜

스포테이션’(Harmony 

Medical Transportation, 

Inc 이하 HMT)의 이관

행 사장은, 40년 역사를 

가진 서비스인 통원서비

스는 미국 50개주 전역

에 실시하고 있고 남가

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인들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HMT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

해서 올해 9월 시작을 했습니다. 

통원서비스는 단지 집에서 병원

까지 무료로 차량서비스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경검안, MRI, 

X-레이, 투석은 물론 약국까지 모

든 메디컬에 해당되는 곳은 전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장은 HMT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고 말했다. 

△메디케어나 메디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소속된 보험

카드에 적힌 보험회사에 연락한

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영어사용이 불가능한 분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병원진료시간, 병원주소와 집주

소를 알려준다. △반드시 병원예

약일 이틀 전에 연락한다.

이관행 사장은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와 주정부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주는 매디캘) 수혜자

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

지만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수

혜자들은 이 서비스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HMT에 통원서비스에 대한 문

의전화가 오긴 하는데 실질적으

로 서비스를 받는 한인들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중국 사람들, 필리

핀 사람들, 남미사람들, 베트남 사

람들 등 타인종들은 통원서비스

를 많이 이용하는데 정작 한인들

은 전혀 없거든요.”

통원서비스를 받는 한인들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이 사장은 홍

보부족과 오해 때문이라고 언급

했다.

“무료인지 알고 사용했다가 비

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

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통원서비

스 해준다고 하면 의심을 하죠. 설

마 저렇게 해주면서 무료일까? 그

리고 그동안 가주에서 수혜자들

이 버스나 택시 혹은 자녀들 도움

으로 병원이용을 해왔었어요. 병

원 측에서 통원서비스를 굳이 소

개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마도 통

원서비스가 한인사회에 정착이 

되려면 한인들 사회에 이러한 서

비스가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장은 한인들의 이용이 전

무한 것에는 언어소통의 불편함 

때문도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언어가 불편해서 사

용을 안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

만 보험회사에 연락할 때 한국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저희 HMT에

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게 되

니까 언어적인 불편함에 대한 염

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무료통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실

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로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1주일에 100명이상 당

뇨 등 성인병으로 인해 발생된 질

병으로 손이나 발을 잘라내는 일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

게 돼서 장애인이 된 자들을 위해 

예산이 늘어나게 되기에 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

서는 무료통원서비스제도를 도입

했고 메디컬 수혜자들에게 사용

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뉴욕에서 ‘월드앰

뷸렛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원

서비스 사업을 해온 이관행 사장

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에서 무료로 노인 분들에

게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시

절 무료통원서비스를 만나게 됐

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

께서 이 사업을 통해 노인 분들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거든

요. 그리고 세상직업을 보면 경쟁

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 저희 서비

스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거든

요.”

경쟁이 필요 없는 이유는 욕심

을 내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업

이라는 것이다. 통원서비스를 하

는 거리는 20마일 내외정도면 적

당하며 한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굳이 욕심내서 멀리까

지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연결돼있는 직업이어서 

근무시간이 정확하고 휴일이 보

장돼 있는 직업이다. 

현재 풀러턴에서 HMT를 운영

하는 이관행 사장은 내년 중에 

LA에도 HMT를 확대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많은 분들이 

HMT를 통해 편하게 병원을 이용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323)522-3842 , 

(718)415-9276
<박준호 기자>

무료병원서비스 ‘하모니 메디컬 트렌스포테이션’ 

이관행 사장
인/터/뷰

메디케어, 메디캘(메디케이드) 소지 환자, 병원까지 무료 서비스

2일전 예약...안경검안, MRI, X-레이, 투석, 약국 등 모두 해당 

찬양사역자 박숙희 사모 (태국선교사)

 새음반 “주의나라 되게 하소서”

그린빌(SC) 새소망장로교회 

담임 김근태 목사가 지은 “성경

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가 최근 출간됐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성경

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치 않

은 말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숫

자는 순서 또는 질서대로 말해주

기에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은 성

경 안에 있는 난해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도 한다”고 밝히고, “

이를 연구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

에 확신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책 출간 직후 소천한 고 정

인수 목사(전 아틀란타연합장로

교회 담임)는 이 책에 대해 “성도

들에게 꼭 필요한 성서적인 신비

와 그 숫자에 내재된 의미를 풀

어헤친 귀한 지혜”라고 추천했

다. 

오륜목자교회 박천일 목사는 “

저자가 남다른 열성과 영성으로 

숫자의 일반적 의미와 상징적 의

미 그리고 예언적 의미를 명쾌하

게 하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쉽게 

갈파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책은 제1부 성경에 나타난 숫

자의 신비한 의미, 2부 성경에 나

타난 난제의 시원한 해답, 3부 성

경이 말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

와 부록으로 1)한글과 영어 성경

암송 50, 100, 300요절 2)파워포

인트 설교가 수록돼 있다.

1부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숫

자의 신비한 의미 등 13주제, 2부

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구요? 등 10개 

주제, 3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다가올 세 번의 대 전쟁 

등 9개 주제 등 총 32개의 주제

를 서술했다.

저자 김근태 목사는 한국 해양

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도미 뉴

욕주립대에서 엔지니어링 박사

과정을 수학했으며 SECO회사에

서 18년간 근무했다. 그러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BSB성경

대학(수학)과 중앙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AUBS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버팔로와 아틀

란타를 거쳐 현재는 사우스캐롤

라이나 그린빌에서 목회하고 있

다.

구입문의: 718-762-1200
<유원정 기자>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로 성경 난제 해결

저자 김근태 목사

새책소개

선교사 남편 도와 태국서 사역


